


「 ‘ 

I 

.껴뺑--



1 
여주남한강수운의 역사 

여주에는 조산 초시애 정 깐직낚지(파악 ('" 껴池) 

로서 수조처(收펌處), 즉 조운선을 받아들이는 창이 세 군데 있었다. 오음포창은 동쪽 10 

리 강변에 설치되어 있어 옥천 퉁 충북 내륙 6개 군으로부터 전세를 받았다. 퇴평포창은 

읍내에 있었으며 여주, 음죽, 청안의 전세를 받았다. 이포는 이천, 죽산, 진천의 전세를 받 

았다 이포는 세조 임금 이후 조운참을 설치할 때 이포참이 되었다. 양화참은 이포참과 함 

께 여주에 소재한 조운참의 하나로 여주읍의 전세를 받았다. 

한강의 길이는 514km로 압록강(790km) , 낙동강(523km) , 두만강(521때) 다음으로 길며, 

유역 면적은 26,279k미로 압록강(전체 62,639km', 한국측 31,739k따)에 이어 두 번째다. 강원 

도 정선군 북면 오대천 합류점에서 경기도 김포시 월꽂면 용강리까지 항로 76리로 서울에 

이르기까지 영월, 단양, 여주, 양주의 주요 고을을 지난다 상시 항행구역은 하구로부터 단 

양까지로 64리 거리며 , 북한강 항행구역은 인제군 만산면 서호리까지로서 춘천 이상의 상 

류는 배로 항해하기가 힘들다 

남한강 수로에서 단독 항행이 가능한 구간은 홍호나루까지인데 소강할 때는 약 열흘이, 

내려올 때는 약 사흘이 걸렸다고 한다. 큰배는 길이 20∼30m 폭 5∼lOm로 선적량이 벼 

200-300석 이었으며 수량이 풍부한 콧에서만 운항하였기 때문에 남한강 본류를 벗어나지 

못했지만선적량이 벼 50∼ 100석 규모의 중소선박들은홍천강 · 섬강 · 달천등의 주요지 

류를 통과하여 일단 영춘에 정박하였고 일부는 영월 덕포까지 올라가 싣고 간 소금, 새우 

젓, 조기젓 둥을 현지의 콩 · 팔 · 수수 · 보리 · 담배 등과 교환하였다. 이러한 배를 ‘바꿈 

배’ 라고 하였으며 주로 범선, 즉 윷단배였다. 

운항시기는 대략 3월에서 11월까지이고 이중가장 활발한 시기는장마와 한여름을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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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4∼5월과 9∼10월이었다. 4∼5월에 운항하는 배의 주요 선적물품은 소금이고 내려올 

때는 전 해에 생산된 콩과 햇보리 동을 실었다. 여름이 지난 후에는 주로 새우젓이 운송되 

었다. 특히 새우젓은 음력 6월에 잡은 육젓을 최상품으로 취급하였다 이때에 싣고 내려오 

는 물품도 여름이 지나면 출하되는 각종 밭작물과 담배 동의 특용작물과 서울에서 소비가 

시작되는 목재와 빨나무들이었다. 그래서 9∼10월은 수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 

던 시기다 

해방 이후 10년까지도 배가 다녀 한강은 여전히 수운기능을 하였지만, 양주에서 원주간 

중앙선 철도가 개통(1940년 4월 1일)된 이후 이미 흥호나루는 쇠퇴하기 시작하였고, 팔당 

댐 건설(1974년) 이후 이러한 배의 운항은 사라졌다. 영월에서 내려오는 떼배는 뚝섬까지 

갔다. 앞뒤로 노를 하나씩 달아 운항하였는데 얄은 여울을 만나면 사공이 뒤에서 배를 조 

정하고 바닥이 닿으면 뱃골을 파서 길을 내었다고 한다. 장마 때는 물이 불어 이포나루에 

서 뚝성까지 히루면 닿을 수 있었다고 한다. 

이상과같이 항행로곳곳에는나루가설치되어 강을 건널수 있게 해주는 한편, 운항하던 

배들이 머물 수 있게 하였다. 한강의 역할이 중요한 것은 남한강과 북한강을 포함하여 동 

서를 잇는 긴 축의 강상 수로 때문이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들도 이 긴 수로를 

이용하여 서울을 왕래하였다.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친지간에 왕래가 쉽도록 강변 가까 

운 곳에 주거를 정하였다. 조선의 유명 사대부들의 집이 주로 강변 부근에 포진해 있는 것 

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양반뿐아니라상인들도 이 수로를 이용하기 위해 강변에 거처 

를정하였다. 

한말의 상황을알기 위해 『한국수산지韓國水훌誌』 (238∼239쪽)를참고하면 “우천(牛 J 1 I) 

은 양평군 남중면에 속한다. 양평읍 하류 6리의 강 남안에 있으며, 강변의 만곡이 크지 않 

아 계선(緊船)이 편리하지 않고 인가는 근소하게 60호를 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농민 

과 상인이 반씩 되는 이 지방의 집산지 중 하나다 단 상인의 다수는 선승(船乘)을 업으로 

하며, 이는 여주의 이포와 서로 닮은꼴이다. 여기 에도 역시 어업에 종사하는 자가 없다 매 

해 강을 통해 들어오는 주요 어류는 굴비[짧石首魚] 100항아리(짧), 명태 500짐(默) , 새우젓 

100항아리 정도다. 매 음력 4 · 9일에 장시를 개설하여 쌀, 콩팔(大小豆), 변화, 연초, 들깨 , 

천류, 종이류, 베 , 신, 명태, 일본베(和布), 자반, 도기 , 기타 잡화를 집산하며 그 양이 상당 

히많다.”고하였다. 

조선총독관방토목부(朝蘇總督官房土木部)에서 간행한 『치수 및 수리답사서 治水及水利

路흉書』 (390쪽)에는 “우천은 북한강 합류점 아래 십 수 정(때) 떨어진 좌안인 광주군 남종 

면에 있으며 , 인구는 300이 채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비교적 번성한 시장이 있다, 본 

진은 기항지로서 중요하니 , 즉 경성 부근으로부터 강을 거슬러오르면 약 1일의 항정(船程) 

이 된다. 따라서 소강선은 반드시 본 나루에 정박하고 본류 또는 북한강을 따라 거슬러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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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간다. 하항선의 대부분도 기항한다고 한다. 물자의 이출액은 연간 약 3만 원인데 , 이입 

은 소금 및 잡화가 가장 많고 이출은 주로 펠감과 채소 퉁이다. 물살이 빠른 편이지만 수심 

이 깊어 정박하기에는편리한데 , 하안의 경사가급하여하역에는불편한점이 있다-”고하 

였다. 

일제가 간행한 『조선의 하천朝蘇η河 Jll 」 (1935 , 朝蘇總督府)에 나타난 한강 본류 및 지 

류의 항행구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강으로 올라갈 경우는 양구군 만산면 서호리까지 

-홍천강으로 올라갈 경우는 홍천군 화촌변 철평진까지 

조양강으로 올라갈 경우는 인제군 남면 청구리까지 

-섬강으로 올라갈 경우는 원주군 호저면 종포까지 

한강의 주요 기항지 (朝蘇總督官房土木部, 1920 , 『治水及水利짧훌書」 384쪽) 

本支川名 ;可;車名 pff在都面名 各區間 距離(里) 河口로부터의 水路(里) 적요 

本江 마포 켜υ서 。-닙「 0.7 10.7 

同 독도 고양군한지면 0.9 14 0 

同 우천 광주군남종면 8.9 22.9 

同 양평 양평군갈산면 5. 4 28.3 

同 하자포러 여주군개군면 2.0 30.3 

同 이포 여주군금사면 1 0 31 .3 -- -

-달천으로 올라갈 경우는 괴산군 감물면 산수통까지다 

한강 본류 연안의 주요 나루를 들면 영월(寧越) · 영춘(永春) · 단양(케|없) · 북진(北律, 

청풍 對뭘) 서창(西룡) · 탄금대(웹琴臺) · 목계(救찢) · 홍호(興때) · 혼암(欣岩) · 우만 

(又陳) · 여주(鍵州) · 이포(짧浦) · 하자포리(下架때里) · 양근(楊根) · 우천(牛川) 둥이다. 

내려가는 배의 목적지는 뚝섬이 가장 많았고, 서빙고 퉁지에서 소금과 조기를 받아 싣고 

올라왔다. 홍호리 주민들도 배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가 위치한 양근지역에 배가 더 많았다고 한다 

한강나루는 물자의 유통뿐만 아니라 한강 주변에 연고를 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시설 

이었다. 즉 나루는 한강으로 갈라진 남북을 이어주고 한강을 통해 동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경기도에서는 여주의 여강진(짧江律, 州內律), 천녕 (JI I 寧)의 이포진(잦浦律), 

양근(楊根)의 대탄진(大離律) · 사포진(뾰때律) · 용진진(龍律服), 봉안(奉安)으로 통하는 

마재진(麻뻐律) · 두미진(斗迷律, 律村律, 도미진) , 양주로 건너가는 미음진(樣音律)의 나 

루들이 이러한두기능을수행했던주요나루들이다. 

깐륙 않~£-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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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의 가항수로는 다시 항상 배가 떠다닐 수 있는 상시가항수로(常時可般水路)와 우기 

때에 큰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중수기대선수로(增水期大船水路), 우기 때 작은 배가 올라갈 

수 있는 중수기소선수로(增水뼈小船水路) 둥으로 나핀다. 서울로 들어오면 한강도(淡江 

않), 노도(歸避), 양화도(楊花펴), 삼전도(三田波) 퉁이 대로(太路)로 분류되어 20결(結)에 

서 10결의 진자위전(律R位田), 즉 뱃사공을 위한 전답을 지급하였고, 광나루(廣律)는 중 

로(中路)로 3결의 진자위전을, 그리고 그밖의 소로(1J、路)로 분류되는 나루에는 1결의 진자 

위전을 지급하였는데 이곳에서는 관선(官船)보다 사선(私船)을 이용한 서민들의 왕래가 

주를 이루었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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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와뱃사공 

만-/]요암 H'IJ ιl1' :_ ~1 ··H 시l (;ft 짜) 중 이( 끼l、) • 

염(醒) · 선(船)의 면세식(免脫式) 조에 보변 경기(京짧)에는 훈련도감 배 25척, 금위영(禁 

術營) 배 7척, 어영청(個l營廳) 배 7척 퉁이 모두 사진(四律)에 속한다고 하면서 여주(짧州) 

의 배 5척은 죄수참(左水站)에 속한다고 하였다, 수참선은 참선이라고도 히는데 조운선의 

수난(水難)을 막기 위하여 수로에서 앞장서서 인도하던 작은 배다. 조운선을 도와 세독(脫 

폈)을운송하기도하였다. 

『경세유표』 (제 14권) 균역사목추의(均投事텀追議)에서 배를 다음과 같이 5등으로 분간 

한다고하였다. 

대선(大船 길이 6파 이상) 

중선(5파 반에서 4파까지) 

소선(3파 반에서 3파까지) 

요선(요船 2파 반에서 2파까지. 본문에는 소소선이라 했다 ) 

소정(小般 ’ 1파반이하, 본문에는소소정이라했다.) 

모든 선박에는 토세가 있고 상세가 있다. 두 가지 세를 갈라서 정수하는 것이 있고, 통틀 

어 징수하는 것이 있는데, 경기에는 통틀어 징수한다‘ 대선에 많은 것은 세전이 25냥(동에 

따라 낮아지는데 적은 것은 12냥이다.), 중선은 1 5냥(적은 것은 10냥이다 )이며 , 능히 행상 

할 수 없는 것은 7∼8냥이다 소선은 10냥(적은 것은 2∼3냥이다), 소정은 2냥(흑 1냥, 혹은 

1냥반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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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도(I홈船 ‘ 속명은 I휠刀里)로서 큰 것은 세전이 20냥이고, 중선은 15냥, 소선은 10냥, 

혹은 8냥이다. 경강의 배 중에 양남토선(兩南土船)이라 일걷는 것으로서 선혜청(宣惠、廳) 

에 예속된 것은 그 고을에서 건조한 것이 있고 선주 자신이 건조한 것도 있는데 , 조운(팽 

遠)하는 외에 사사 이익이 없지 않으으로 세전을 12냥으로 한다고 하였다. 

송도(松都)의 시선(짧船)은 큰 것은 세가 5냥이고, 중선은 3냥, 소선은 2냥이다. 

강화(江華) 사급선(私댔船)의 세는 1냥 반이다. 

강화 별고선(別庫船) 50척은 아울러 면세한다. 

여러 진(鎭)의 대변선(待變船)도 역시 면세한다. 

서울군문(軍門)의 시회선(架까船 ’ 戰器船이라 부름)은 면세한다-

여주(짧州)의 수참선(水站船)은 조운을 돕는 배여서 면세한다고 하였다. 이상 배의 이름 

들은 관에서 공식으로 쓰던 것으로 주로 그 기능을 나타낸다. 

1) 강배의종류 

소금을 수송히는 배는 주로 대선(大船) , 즉 큰배다. 황포윷배는 늘배 , 또는 ‘엇거루’ 라고 

부른다 거룻배는 윷을 달지 않은 작은 배를 말하는데 , 한 명이 타는 것을 ‘외손거루’ 라고 

하고, 둘이 타는 것은 그냥 ‘큰배’ 라고 한다. 짐을 더 실으려면 두 척을 나란히 붙이는데, 

그러면 세 대 몫을실을수 있다. 이것을 ‘쌍둥배’ ,또는쌍거루라고한다. 

마상선(麻尙船)은 메생이, 마상이 , 또는 덴마, 된마 둥으로 부르는데 그물배 , 낚시배 둥 

용도가다양하다 놀이배는 ‘와이생’이라고하였다 20∼30명이탈수있다.황포윷배는농 

선(農船), 즉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러 일터로 옮겨 다닐 때 타던 배로도 사용되었다. ‘만낮 

배’ 는 주낙배라고도 하며 어부들이 고기잡이나갈 때 티는 배다. 배 앞뒤를 터서 차를 태울 

수 있게 만든 배도 있는데, 이를 자동차배라고 하였다. 

지류에서는 중소선(中小船)을 이용하였고, 염선에는 소금 외에 새우젓이나 염장(짧藏) 

한 어류도 함께 실었다. 뚝섬 에서 소금과 새우젓을 싣고 소강하였는데 소금 50∼60성을 실 

었다. 바람이 있을 경우에는 쫓을 펴고, 운행하고 바람이 없는 경우에는 끈잡이들이 배를 

끌어 올렸다, 특히 여울을 통과할 때는 사공과 뱃사람들이 배에서 내려 끌어야 통과할 수 

있었다. 서울로 내려 갈 때는 높새바람, 올라 올 때는 서풍을 이용하였다. 바람이 있을 경 

우에는 배의 속도가빨라하루면 뚝섬에 닿을수 있었다. 

외손거루는 ‘쪼꼬리’ , 즉 평장작이라고 하여 통나무를 길이 60∼70cm로 자론 뒤 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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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캔 장작 네 개를 한 다발로 묶은 것을 4천 단 정도 싣는다. 큰배는 지게로 장작을 가져다 

놓으면 셋이나 넷이 하루 종일을 실었다 외손거루보다 곱도 넘게 싣고 쌍거루보다 많이 

싣는다고한다. 

1782년 9월에 쓴 윤행임(尹行훈, 1762∼1801 )의 「통정기束狂記」는 남한강, 특히 여강을 

여행하면서 행정을 적은 기록인데, r석재고碩짧橋」 (권 12, 記)에 있다. 이들이 탄 배의 종 

류는다음과같다 

경주(輕채) 

고기잡이 거룻배(懶짧) 

나룻배(律쩌I ) 

마생이배[扁網] 

뱃머리는 둥글게 하고 고물과 옆에 긴 노를 달았다. 노의 손잡이는 7∼Sm나 되므로 두 명 

이 동시에 저을 수도 있었다. 윷대는 소나무기둥으로 세우고 헝겉 윷을 걸었다. 배의 앞부 

분에 화물칸을 두고 그 위에 마루를 깔아 짐을 실을 수 있게 하였다. 갑판의 화물이 젖지 

않도록 풀로 싼 ‘뜸’ 을 덮었다. 배의 뒤쪽에 가옥 형태의 구조물을 지어 비바람을 피하였 

고 뱃전은 띠풀로 싸서 충격시 파선을 방지하였다 화물을 가득 실은 배는 약 2m 가량 물 

에 잠기므로 수면에서 갑판까지의 높이는 lm가 못되었다. 따라서 비록 바다처 럼 파도가 

없을 지라도 배가 흔들리지 않도록 운행에 조심해야 했었다 1920년대 여주와 이포에서 1 

일 평균 1 ,000석의 쌀이 서울로출하되었다고한다 당시 여주와 이포의 출햄은쌀과곡 

물이었고 입하물은 소금, 건아, 잡화 둥이었다 여강의 선박통행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레 

나루터가 발달되고 객주(客主)가 퉁장하였다 

2) 배용어와기구 

배의 부속과 관련한 명칭 및 배에서 쓰는 물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노(댐) 배를 나가게 히는 기구로 도(機), 또는 도(掉)라고 하며, 즙(備)은 또한 즙(搬)으 

로도 쓴다. 노는 노(뼈)로도 쓴다. 

요(燒) ’ 장(짧)이라고 히는데 대체로 이것은 모두 배 곁에서 물을 헤치는 것으로서 짧은 
것은 즙(楊)이요, 긴 것은 (機)이며, 세로로 쓰는 것은 노(탬), 가로로 쓰는 것은 

장(鍵)이라고 한다. 앞에서 미는 것을 장(樂) , 뒤에서 당기는 것을 노(챔)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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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즙(+융)은 또한 요(燒)라고도 한다. 

타(ft: ) : 배의 꼬리에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치(없)다. 

장(샘) ; 윷의 기둥이다, 

범(빠) ;쫓이다 

봉(造) 대를 엮어 배를 덮는 뜸이다. 

영(%) 배의 창문, 또는 배 위에 창문이 있는 작은 배다­

현({;0;) ’ 배의 갓이다. 
남(繼) • 배를 묶는 맛줄이다 

축(~1!1) 배의꼬리,또는조종장치다. 

노(뼈) ; 배의 머리다. 

3) 배의 건조(建造) 

배를 건조하거나 수리하려면 목수를 불러와야 한다. 목수에게 식시를 대접하고, 잠도 재 

운다. 하루 품값으로 3끼 에 쌀 1.5말을 주었는데 이는 보통 품값의 세 배 정도가 된다. 배 

만드는 송판은 주인이 조달하였다. 남한강 상류의 영월 둥지에서 벌채한 것을 강으로 흘려 

받게 된다. 배는 송판이 바짝 말라야 하기 때문에 보통 봄철에 만들며 만드는 기간은 100 

여 명이 타는 나룻배는 1개월 정도, 50여 명이 타는 거루는 약 20일이 소요된다. 새로 건조 

된 배의 수명은 7∼8년 정도다. 

우리 배의 특정은물깊이가무릎정도밖에 안되는강상류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배 바 

닥이 편편하고 탄력이 있어야 한디는 점이다. ‘메생이’ (마상이)를 예로 들어 배 만드는 순 

서를 살펴보면 널판→ 원밑놓기 • 삼판 쩍 붙임 • 비우매기 - -쇠꾀기 - -멍에만들기 

앞뒤(이물, 고물) 주전부리만들기 • 비우매기 동으로 진행된다 

메생이를 만드는 재목감은 나무 밑동을 재지 않고 윗부분을 재어 사방 한자 두치 , 즉 

144사이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무는 주로 소나무를 쓴다. 과거에는 굵은 소나무들이 많았 

다고 한다, 지금은 낙엽송으로 제작한다. 간혹 목상들이 강원도 영월 둥지에서 멧목으로 

떠내려 보내는 나무를 건져 쓰기도 하였다. 장마가 지면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 간혹 인 

천 바닷배 짓는 곳까지 가서 재목을 구해오기도 한다. 과거에는 산에서 나무를 잘라 직접 

마련하였다 재목은 켜지 않는 산나무를 사서 쓰는데 그 이유는 배의 부분에 따라 구부러 

진 합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큰나무를 쓰면 몇 쪽 안 쓰고도 바닥이 된다. 

나무를 자르는 톱은 붕어톱이라고 하여 넓고 편편하여 곧게 잘라져 널판이 잘된다. 톱은 

시장에서 맞추고,둘이 켜는톱은톱날만사서 직접 만들어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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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동체는 원밑놓기부터 시작되는데, 넓은 판자를 쓸수록 작업이 용이하다. 강바닥이 

낮은 곳에서도 운항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원밑놓기는 특별한 기술을 요한 

다. 그 기술이란 아엽붙임(아엽파기와 대밥붙임)이다 이것은 넓배기 , 즉 판자간의 끝을 붙 

이는 것이 아니라 판자와 판자를 넓이로 붙이는 것으로 양쪽을 다른 모양으로 파서 서로 

연결한 다음 그 틈새를 ‘대검불’ (대나무를 가늘게 긁어 만든 대밥)로 채우는 것이다. 대밥 

은 물이 닿으면 불어나기 때문에 바닥의 틈새를 없애준다‘ 아엽붙임한 배는 유연성을 갖기 

때문에 낮은강바닥을운항하다가돌뿌리에 닿아충격을받아도바닥이 깨지는 일이 없다. 

원밑놓기가끝나면 쩍붙임을하는데, 그 공법은 역시 아엽붙임이다. 썩붙임은 배의 안정 

성과형태에 영향을준다. 쩍붙임은배 바닥보다상부의 면적이 넓어지도록하고앞주전부 

리에서부터 유선형으로붙여야만파도가배 밑으로들어가게 할수 있다. 

주전부리 만들기와 비우매기가 끝나면 배 바닥에 곱장쇠를 끼운다. 곱장쇠의 재료는 참 

나무다. 곱장쇠는 활 모양으로 약간 굽혀 만드는데 , 그 이유도 역시 바닥의 충격을 흡수하 

기 위해서다. 이로써 배 동체작업이 끝난다 완성된 배는 2∼3일 말린다 

같은 작업방식으로 배 몸체를 크게 만들고 황포쫓대을 달변 황포윷배가 된다. 쫓대를 달 

려면개밥통뚫어붙이기를하고멍아와용두레를달아야한다 멍아란쫓대를달기 위해 양 

배전을 가로지르는 참나무 각목을 말하고 용두레란 쫓대 끝에 달아 바람받이를 오르내리 

게하는도르레를말한다 

황포윷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1 ,000사이가 되어야 동}는데, 이를 얻으려면 소나무 7∼8그 

루가 필요히-다. 황포윷배는 나무를 실어 나르는 경우 둥 필요에 따라 두 척을 붙여 사용하 

는데,이를쌍퉁이배라고한다. 

황포윷은 황토물을 들인 거친 광목을 바느질로 연결하여 만든다 황토붙은 색깔이 누렇 

고 입자가 가는 진흙황토를 파다가 물에 풀어 모래나 거친 흙을 가려내고 위에 뜬 흙물이 

다. 그 물에다 광목을 넣고 삶아서 염색을 하면 누렇게 변한다 황토물을 들이면 좀을 방지 

하고, 비바람을 맞아도 변하거나 썩지 않는 이점이 있다. 

배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은 황포윷배의 경우 한 달 이상 걸리고 자동차배는 한달정도, 

노이배와 기관선은 열흘 정도 걸린다. ‘메생이’ 는 닷새 소요된다. 

배 제작에는 주로 마을 사람들이 동원되었다. 큰 배는 2-3명이,작은 배는 1∼2 명이 만든 

다. 

배 만드는 연장으로는 대자귀, 과끌, 끌, 줄톱, 탕개톱, 붕어톱, 망치, 먹통 둥이 있다. 붕 

어톱은 나무 밑동을 자를 떼 사용한다. 과끌은 아엽파기 퉁 곳곳에 소용되는 가장 중요한 

용구로 여긴다 작업대는 받침목으로 배밑과 삼판용 널판을 불에 구워 휘게 하는데 사용한 

다. 못은 정자못과 민지못이 있어 쩍쇠와 함께 쩍과 바닥을 붙일 때 각각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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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뱃사공 

『광여도』 「여주부주기」에 의하면 여주의 민호 6,204호 중애 수부꾼(水夫軍)은 83명이 

라고 하였다 남한강을 끼고 있는 부근 지 역에 수부꾼이 없는 것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숫 

자다 

나룻배를 부리던 뱃사공을 도선부(流船夫), 진자이[律.Rl, 또는 진부(律夫) 동으로 불렀 

다 조선시기에는 나루 운영을 위해 진부가 자경하는 무세전(無짜地)인 진부전(律夫田)도 

두었다. 이들은 원래 강가에서 어로나 옐감채취를 하던 자들로서 본업으로 종사하게 된 것 

이다 관선이 배치된 나루에서는 강을 건너는 데 뱃샀은 없었다. 서울의 나루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던 만큼 범죄자와 유랑민들을 기찰하는 곳이기도 하다 

남한강 상류 뱃사람들 사이에 전해오는 말 중에 ‘이른 봄에 올라 간 배는 호박을 심어서 

그 호박을 따먹고야 내려온다.’ 라는 말이 있다는데 이 말은 봄에 짐을 싣고 올라간 배느 

장마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이 불어야 내려오기 때문에 생긴 말이라 한다. 이렇듯 사 

공들의 뱃길은 일 년에 한두 번 정도였다 

이 지 역을 통과하던 배는 떼배와 큰배다 떼배는 강원도 영월과 영춘에서 장작과 동나 

무, 즉 한 길 정도 되는 어린 소나무를 단으로 엮어 만든 것이다. 이것으로 수로를 따라 내 

려와 대부분 뚝섬 에 닿았고, 일부는 용산에 닿았다. 

여울이 있는 곳에는 뱃사람들을 위한 객주집 , 색시집, 술집 퉁이 즐비하였다. 술장수들 

은 배가 올 떼쯤이변 미리 술을 걸러 장사를 준비하였다. 배가 운항히는 시기는 음력으로 

2∼3월부터 9-11월까지다. 마지막 서리가 내릴 때까지 배가 소강하였다 이때는 대체로 살 

얼음이 어는 시기 였다. 상류에서 오는 멧목들이 여울이 크게 진 곳에서 잘 망가졌다. 떼가 

한 번 망가지면 다시 짓는 데는 한 달이나 두 달씩 걸린다 떼를 수리하는 장소는 여울이 

아니라 물살이 세지 않은 곳을 택한다. ‘배는 새 배를 짓고 집은 헌 집을 사라’ 는 말이 있 

는데, 이는배가그만큼쉽게 망가진다는뜻이다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는 뱃사람올 고용히는데 보통 1년 계약이다. 하지만 연장하여 같 

은 사람과 계속 일을 하게 된다. 큰배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척의 중선을 가지고 있는 선주 

들은 직접 배를 몰지 않고 뱃사람을 고용한다. 

뱃사람은 보통 한 사람만 정해놓으면 그 사람이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같이 다닌다. 두 

사람이 타는 큰배는 앞에 티는 사람을 ‘사공’ , 뒤에 타는 사람을 ‘밥줄’ 이라고 불렀다. 뒤 

에 타는 사람이 밥을 해서 붙은 이름이다. 배안에 솥을 거는 곳이 좋대 옆에 있다. 보통 앞 

에 서는사람이 잘봐야 된다고하지만, 뒤에 티눈사람이 더 기술자다. 몇 번 다니다보면 

물길을 알게 되는데, 익숙한 사람이 뒤에서 알아서 잘 지시하면 배가 잘 간다고 한다 예컨 

대 앞에 선 사람에게 배의 방향을 지시할 때 ‘마고쳐’ 하면 곧장 가고, ‘어저’ 또는 ‘오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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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 오른쪽으로, ‘저로저로’ 또는 ‘마마 하면 왼쪽으로 가라는 뭇이다 뱃일을 쉬지 

않으려 면 목상(木商)에게 잘 보여야 된다고 한다 

여주 금사면 상자포나루로 내려가는 끝 집에 김연희씨(69, 여)가 살고 있다. 김연희씨는 

상자포나루의 마지막 뱃사공인 김종남씨의 부인이며, 남편이 나룻배를 몰지 못할 때는 직 

접 나룻배를 몰기도 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마지막 뱃사공이기도 하다. 김종남씨의 부친은 

김춘배씨(작고)이며 조부는 김윤한씨(작고)인데 , 이들은 3대를 이은 상자포나루의 뱃사공 

이었다. 원래 상자포 뱃사공 김씨 댁은 현재의 위치 아래의 터에 있었는데 , 1972년 대홍수 

때 잠겨서 그 위의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 원래의 뱃사공집터는 빈터로 남아 있다 뱃사공 

일은 사람들이 건네 달라고 하면 밤중이나 식사중이거나 할 것 없이 이무 떼나 뛰어나가야 

되는 일이므로 고달픈 일이었다 배를 부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흐르는 물을 고려 

하여 멀리 대각선으로 삿대를 놓아야 동}는데 서툴면 삿대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꺼 

내려다가 사람까지 따라 떨어지는 일도 있었으며, 삿대질을 하다가 삿대를 떠내려 보내는 

일도많았다고한다 

5) 배의례 

배와 관련한 민속의 례로 뱃고사와 배걸이가 있다. 강물이 얼어붙는 져우내 배를 물에 올 

려두었다가 배를 다시 띠울 떼가 되면 뱃고사를 올린다 고사를 지내는 시간은 배가 출발 

하기 전날 아침이다. 옛날에 일 년에 돼지 두 어 번 먹으면 잘 먹는다고 히는 시절인데 모 

드 배에서 돼지 한 마리씩은 잡았다고 한다. 

한강물이 얼어붙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배로 실어나르는 것을 ‘막서리판’ 이라고 한다. 

어떤 사람은 때를 잘못 맞춰서 뚝섬서 강물이 얼아서 배를 두고 걸어 올라온 사람도 있었 

- - -

다고 한다 강물이 얼어붙을 떼가 되면 배가 휘지 않도록 강 옆 땅위에 막대기 두 개를 놓 한강의 나룻배 

고그위에배를올려놓는다 이것을 ‘배를건다’고한다 배를걸려면한두사람힘으로 

는 배를 그 위로 끌어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가서 한다. 이들은 일이 끝난 

후 어울려서 술을 먹었다. 일단 배를 걸면 봄까지는 윷을 전부 꿰매고 배 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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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제작과정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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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주나루 

1) 한강나루개요 

나루는 한자표기로 도(備), 진(律), 또는 도진(波律)이다 도는 주로 관용 나루를, 진은 

주로민용나루를가리킨 것이라고하나조선후기에 이르면 이미 이러한구분은무의미하 

게 된다. 나루의 모습들은 한말에 촬영된 몇몇 사진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메라가 없 

던 조선말기 이전까지의 나루 모습은 실경산수를 그런 회화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세종실록世宗實錄』 (148권〈地理志〉)를 보변 경기도 광주목(廣州收)에 도미진(授迷律) 

이 주(州) 통북쪽에 있으며 나룻배가 있다고 하였고, 서쪽을 진촌진(律村律)이라하여 진두 

(律頭)에 수참(水站)을 두었는데 참선(站船)이 15척이었다고 하였으며, 그 서쪽에 광진도 

(廣律體)가 있어 도승(i度캘)이 사람의 드나드는 것을 조사하는데 좌도수참전운판관(左道 

水站輕進判官)이 겸하여 조운을 관장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근군에는 오빈역(媒흉羅)이 

있고 군 남쪽의 서심탄(西深離)이 서쪽으로 흘러 대탄(大懶), 즉 한여울이 되니 나룻배가 

있고 나루머리에 수참을 두었으며 배가 15척이 있다고 하였다 그 서쪽 사진포(뾰浦律)에 

는 사선 나룻배가 있었다 용진도(龍律體)는 군의 서쪽에 있는데 나룻배가 있고, 나루 위쪽 

여울은 가물면 걸어서 건널 수 있다고 하였다. 나루 운영을 위해 진부(律夫)가 자경하는 무 

세전(無抱地)인 진부전(律夫田)을 두었는데 이것의 소출로 별장(別將)을 둔 각 진의 도선 

부(짧船夫)의 급료 및 시설비와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 

강을 건너는 방법은 국왕과 일반백성이 달랐으며, 국왕이 건너는 나루는 삼전도와 한강 

진이 대표적인 곳이었고, 능을 참배하는 배릉(拜|埈), 임금의 장례인 인산(因山), 그리고 대 

열병(大關兵)과 관선(觀제~)' 유람(遊魔) 동의 경우에 건녔다. 배를 이융한 다리인 부교(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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橋)의 가설(架設)은 세조나 연산군 퉁 초기부터 그 기록이 있으며, 1789년(정조 13)에는 주 

교사(빠橋司)를 설치하여 임금의 잦은 행행(갤行)에 대웅하였고, 1902년(광무 6)에는 도진 

회사(授律會社)를 설치하여 내장원(內藏院)에 소속시켰다. 

조선후기에는 군문(軍門)에서 진도(律많)를 관할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군영에서 각 진 

도(律援)에 진(鎭)을 설치하여 선세수세권(船院收짧뺨)을 행사하였다 

(1) 수어청 ‘ 송파진(松城鎭, 광주, 동잠실, 광진 지역 선박) 
(2) 훈련도감 한강진(漢江鎭, 압구정, 두모포, 뚝섬 , 몽뢰정, 한강진, 서빙고 지역 선박) 

(3) 금위영 • 노량진(露梁鎭, 과천, 신촌리, 사촌리 , 곽계, 형제정계, 마포 지역 선박) 

(4) 어영청 • 양화진(토정리, 옹리 상계 하계, 현석리, 율도, 당인리, 하중리, 합정리, 수 

일리, 망원정 1 . 2제 , 시흥, 신정리 지역 선박) 

2) 여주 남한강유역 나루 

『여주목읍지鍵州收옵誌』 (18세기 중후반, 규17368)와 『여주읍지鍵州호誌』 (1899 , 규 

10710)의 〈律많〉 에 여주의 나루 상황에 대해 기록하였다. ( • 표시 다음은 『여주읍지鍵州 

둠誌』에실린내용이다) 

欣/왔律 주동 25리 

꺼·嚴律 , 주동 5리 

fr?\腦밤 + 又a$tj젠 + ￥「rt!! : 在 近束面

? 陽m律 在 써梁面 

→鍵江律 在州前

→때梁律 킹E 환新面 

楊花律 + 花山‘짧 찌; 吉川面

짧it#律 ; 在 金沙面

官·律 둠治鍵江 

때I傷j車 주북 10리 

楊花律 주서 20리 

잦浦律 • 주서 30리 

趣尾浦律 주서 45리 

? • 業i따律 + 1!P{:흰律 在 介軍山面

여주군과 원주시 · 충주시의 경계지점에 부론면 홍호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은 조선 

시대 동안 포구로 번성하여 강원도 산간 오지의 물자를 유출입(流出入)시키던 곳으로 경 

기지역에서는남한강하류지역의 끝이 된다. 

수려선(水觸線)의 개통(1931년 12월 1일)은 이 일대 상권과 유통구조에 큰 영호t을 주었 

다 수려선은 사철(私織)로서 경동철도주식회사(京束織道林式會社) 소유였다. 이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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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강과 원주 섬강을 이용히는 수운까지 경영하면서 강원도와 충청도의 산물을 여주로 

집적시켜 이 수려선을 통해 수원과 인천까지 운반하였으며 홍호리에서 여주까지의 운송 

도 겸하였다. 수러선은 도로교통의 발달로 쇠퇴하다가 1972년에 폐지되었다. 

여주군(점동면 여주읍 강천면 능서 면 홍천면 대신면 금사면 산북면 북내면) 

이포 금사이포복지회관 (대신당남배벌들) 여주 042 

양화 능서내양양화동 대신당산능골 

천남 여주대신천남 

여주 여주 북내천송학동 

호포 여주연양양촌 북내천송내서 

배미 (여주 신진 버드래들) 강천 가야 대순진리회 여주 098 

부라우 여주단현부라우 (강천가야회사거리) 여주 098 

우만이 여주우만리 강촌적금 

흔바위 점동흔암흔바위 강천굴암성마루들 장호원 008 

창남이 여주삼합충주계 (부론홍호창말) 장호원 020 

다음은 2001년 하반기에 실시한 여주나루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후 8년이 흘러 당시 제보자의 근황은 파악하지 못했다. 

( 1) 창남나루 

소재지 • 여주군점동면삼합리 대우마을 

나루의 역사 • 창남나루를 건너 면 과거 흥원창이 있던 원주시 부론면 홍호리 창말이다. 

창말은 번창할 때 100여호에 이를 정도로 큰 마을이었다. 창고, 술집, 주막이 많았고, 장 

터, 면사무소, 지소, 곳간이 있었다 장마가 져서 마을 안으로 옮겨진 다음 이 시설들은 현 

재 부론면 면사무소로 이전하였다. 현재 새로 쌓은 제방 부근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었고, 

부근의 밭은모두 옛 집터이다 이 지역에는지주들의 땅이 많아서울사람이 와서 곡식의 

수량을 파악하고 돌아 간 다음 배로 곡식을 수송하였다. 홍호리의 배후지는 원주, 횡성 , 둔 

내 , 방림 , 대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홍호리까지 화물 운반에는 달구지, 마차가 이용되 

었다. 지.AJ-(累山) 앞머리 바위에 당(堂)이 있었다. 정월 초하루, 이틀, 사흘중하루를잡아 

제사를 지냈다‘ 이 마을 소유의 배들은 지나갈 떼마다 무사를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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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공 ; 최대현씨로 1960년경 14살에 이 미-을로 이주한 후 1999년까지 사공일을 맡아서 

하였다. 

나룻배 창남나루의 나룻배는 일제 때부터 원주군청에서 운영하던 것이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2001년)으로부터 약 30년 전 적자를 이유로 나루를 폐쇄하게 되었을 떼 대우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까지도 대우마을은 경기 

도 여주군에 속하지만, 모든 생활은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 의존하고 있는 탓에 

나룻배를 이용하여 강을 건너야 했던 것이다 자동차를 이용히는 지금도 장을 보러 갈 때 

는 법천리의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청에서 인수한 나룻배는 노를 젖는 목선으 

로 약 20명의 인원이 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대 중반경 전에는 양수기 모터를 

부착한 동력선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용하는 승객이 격감하면서 사공을 맡으려는 사람 

이 나서지 않았고, 약 1994년에는 모터보트를 소유한 마을 어부에게 학생들의 통학을 부 

탁했으나, 그나마 마을의 초등학생이 7명으로 줄어들면서 1999년에 나룻배의 운행은 중단 

되었다. 숭선료는 1년에 보리 2말과 벼 2말을 거두었다고 한다. 창남의 나룻배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였던 탓에 사고를 우려하여 3-4년만에 새 배로 교체하였다고 하며, 처음 배를 

지을 때는 배목수를 초빙하였으나, 그 후에는 어깨 너머로 배운 솜씨로 마을 주민들이 스 

스로배워서 배를지었다고한다. 

나루와 대우마을 섬강과 남한강의 합수점 하류에 있는 마을이다 두 강의 합수점 하 

류에서는 다시 청미천이 남한강으로 합류하는 까닭에, 넓게 보면 삼합리는 강으로 돌출한 

꽂의 형상을 하고 있다. 삼합리라는 지명은 세 강이 합수하는 곳에서 유래하였다. 해방을 

전후한 시기에는 원주에서 장호원으로 이동히는 소가 30여 마리 이상 무리를 지어서 대우 

마을에서 하루를 묵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히는 나루였다고 한다. 당시 창남나루 

터는 원주에서 장호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잠시 눈을 붙이고 소에게 여불을 먹이던 곳이 

었다. 그러나 육상교통이 발달하면서 나루를 이용하는 승객이 줄어들었고, 산과 강으로 둘 

러싸인 대우 마을은 외진 벽촌으로 전락했다 나루터가 1999년까지 유지되었던 것은, 강 

건너 법천리의 생활권으로 묶여 있었던 때문이다. 특히 초등학생들의 경우 한결같이 법천 

리의 부론초퉁학교로 진학하고 있었으므로 나룻배는 필수적인 교통수단이 될 수밖에 없 

었다 법천장은 1 . 6일에 개시되며, 주로 도리, 장안리 , 삼합리 주민들이 창남나루 또는 개 

치나루를이용하여강을건녔다고한다 법천리주변의산은대부분사유지였던까닭에삼 

합리의 산으로 빨나무를 장만하러 왔으나, 져울철 얼음이 언 이후였으므로 나룻배를 이용 

하는경우는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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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흔암나루 

다른 명칭 혼바위나루 

소재 지 ‘ 여주군 점통변 혼암리 혼바위마을 

흔바위마을 현재 흔비-위마을은 1972년 홍수 때 모든가옥이 침수된 후 집단으로 이주 

하여 새롭게 형성된 마을이다. 원래 취락은 강변에 인접해 있었다고 하순능데 , 이전부터 큰 

홍수가 있을 떼마다 가재도구를 옮겨야 했었다고 한다 나루터는 소무봉 줄기의 산으혹 상 

류쪽이 가려져 있는데, 마을에서는 ‘안산’ 이라 부론다. 안산은 강변에 이르러 바위가 돌출 

해 있는데 , 그 부근 수면 아래에는 ‘말동바우’ , ‘눈치바우’ 동의 이름이 붙은 암반들이 깔 

려 있다고한다 강변에 돌출한 안산의 암벽에 의하여 혼바우나루터는급한물살에 노출 

되지 않고 있으며 , 홍수 때에도 물에 잠길 뿐 집이 떠내려가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 일제 

때 “쌀과 소금이 흔바위나루로 들어와서 마차를 이용하여 장호원으로 나갔다.”는 이야기 

가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혼바위나루는 일제에 들어와 쇠퇴하였다. 1972년 홍수로 마을 

은 5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과거 장호원으로 나가는 남서쪽 길[고살래 고 

개-동마루]은 거의 폐도로 변하였고, 마을 진입로도 마을 북쪽으로 신설되었다. 

나루 역사 『치수 및 수리답사서治水及水利짧효폼』 (388쪽)에 “흔암(欣般, 별명 白廠)

은 여주군 점동면 본류 좌안에 있으며 , 호수가 64호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지만 오지 

의 평야지대가 풍부하고 장호원 시장과의 거래가 있으며 또한 경성으로향하는도조미 (TI# 

租米)의 탁송량이 다량에 달해 물산의 집산량이 많다. 이입품으로 주요한 것은 1개년의 식 

염이 약천 석 , 건어가약 300밟, 기타잡화들이며 , 이출히는것으로주요한 것은백미 약 1 

만 2천 석, 벼[때]가 약 3천 5백 석, 대두 약 150석 , 소맥 약 105석 퉁이다. 산착 및 하역이 

편리하다”고 하였다 떼배가 묵어가고 짐배가 정박하던 당시 주민들은, 서울까지 220리 , 

충주 220리, 원주 80리, 이천 60리 , 장호원 40리 , 여주 20리로 계산하였다고 한다. 사공들 

이 묵기도 했던 주막은 2곳이 있었으며, 고리소주 또는 ‘순배술’ , 즉 사발로 퍼주는 막걸 

리를 팔았다고 한다. 멧목이 지나갈 때 아이들이 몰려와서 “돼지울이나 지어라.” 하고 노 

리면,사공들은 “니 에미한테 가서 그래라.” 하고맞장구쳤다고한다 

최소한 1940년대 이후 혼바위나루는, 주로 굴암리 주민들이 여주장으로 가는 교통수단 

이며 , 또한 마을 앞 남한강 중앙에 위치한 하중도의 경작을 위한 농선으로 이용되었을 뿐 

이다. 이 섬 에서는 흔암리와 굴암리 주민들이 대규모로 땅콩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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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룻배 1972년 당시 나룻배는 1척이 있었으며 , ‘만낮배’ (주낙배)라고 하는 어부들의 

고기잡이배가 1∼2척 있었다고 한다. 나룻배를 이용하던 승객은 주로 굴암리와 혼암리 주 

민들이었는데, 굴암리에서는 여주장을 출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며 흔암리 주민들은 펠 

나무를 하기 위하여 강을 건녔다 굴암리에서는 여주나 점동면 소재지의 중학교를 통학하 

느 학생들도 많았다고 한다. 사공은 자주 나룻배를 타는 주민들에게서 1년에 보리 1말과 

벼 1말을 받았는데 , 이를 ‘모곡’ (줬뤘)이라 했다고 한다‘ 식구수에 따라서 모곡량은 다소 

가감되었다고한다. 

뱃놀이 나룻배가 없어지기 전까지 여름철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 개치 나루까지 나룻 

배를끌고가서 배를타고내려온다. 배 앞에는바가지 안에 불을붙여서 띄워 보내면마을 

사람들이 배가 도착할 때를 짐작하고 나루로 마중을 나온다 배가 나루에 도착하면 배에 

싣고 갔던 음식을 내리고 나루터에서 잔치를 벌인다. 1970년경에는 마을 기금으로 돼지 1 

마리를 잡고 막걸리를 마시며 하루를 즐겼다고 한다. 

쌍룡거줄다리 기 ‘ 뱃놀이를 할 즈음에 마을 개천가에서 줄다리기를 하였다 1970년 당 
시까지도 혼암리의 가구는 약 60호였는데 , 웃말과 아랫말로 나뉘어 승부를 겨뤘다고 한 

다 줄다리기 시작되면 여지들은 회초리로 상대편 남지들을 때리연서 줄 당기는 것을 방해 

하였다고 한다 줄은 반드시 상대편 동네의 것을 훔쳐서 꼬았으며, 줄다리기가 끝난 후에 

는 ‘액맥이’라하여개천에버린다고한다. 줄다리기를할 떼에는인근주민들이 찾아와서 

같이어울렸다고한다. 

(3) 우만이나루 

소재지 , 여주군 여주읍우만리 우만이마을 

현재 영동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지점에 위치했던 나루이다 현재 나루터에는 커다란 느 

티나무가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변에 의자가 놓여 있어서 여름철 주민들의 휴식처 

가 되고 있다. 1972년 홍수로 나룻터가 없어지기 전까지 우만이나루에는 20명이 탈 수 있 

는 나룻배와 최대 10명까지 승선할 수 있는 거루가 각 1척씩 있었다. 배는 우만이마을에서 

관리하였으며 강천면의 적금리, 굴암리, 가야리 주민들이 여주장을 출입하거나, 또는 여 

주읍 우만리, 벽곡리 주민들이 강천면으로 밸나무를 할 때 주로 이용하였다. 우만이 근처 

산은 대부분 사유지이거나, 또는 나무가 많지 않아서 강천면 동쪽 또는 북쪽의 깊은 골짜 

기까지 가서 나무를 장만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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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객 우만이나루에서는 소를 건네주는 경우도 많았다. 원주장에서 소를 구입한 소 

장수들이 우만이를 경유하여 여주장과 장호원장으로 이통하였는데 , 특히 여주장으로 가는 

소들이 많았다고 한다, 또한 적금리 신대촌마을에는 2∼3명의 소장수들이 살고 있어서 , 주 

변 농촌의 소를 구입하여 여주장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우만이 부근 강변은 대 

부분 경작지로 개간되었으며 , 따라서 강가에 풀어놓고 소를 키우지는 않았다고 한다 강천 

면에 거주하는 중학생들의 경우 여주읍 둥지로 통학을 할 때도 종종 이용하였다고 한다. 

사공과 뱃샀 • 우만이나루 마지막 사공 송부성씨(작고)의 경우 나룻배를 지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서 1년에 겉보리 1말과 벼 1말을 거두었는데, 벼가마를 지고 다니면서 받았다고 

한다- 콕식을 내지 않는 승객은 요금을 내었는데 , 1970년경 편도에 300원이었다고 한다 

나룻배 배를 건조하고 수선하는 비용은 모두 사공이 부담하였다. 배의 수명은 약 10년 

이었으며 , 여주장에서 송판을 구입하여 목수에게 맡겼다고 한다 송부성 사공은 부라우에 

거주하던 목수를 불러서 배를 만들었다고 히는데, 하루 3끼를 제공하고, 하루 일당으로 쌀 

1말을 주었다고 한다 거루의 경우 1주일 내외, 나룻배는 보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우만이나루는 짐배나 멧목이 쉬는 곳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만이여울에서 파선하는 멧 

목이 많았다고 하며 지나가는 멧목을 향하여 “돼지웃간이 지어라 ” 하며 놀리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우만이나루 주변에는 강에서 ‘어부심’ I잭、첼뼈]을 지냈던 주민들이 많았다 

고 한다. 음력 정월 보름에 우물 3곳에서 물을 떠다가 밥을 짓고, 바가지에 한 덩어리 떠낸 

다음에 날이 새기 전에 강으로 가서 흘려보내는 것으로, 용왕신을 먹인다고도 하며 한 해 

의 액램으로 여겼다 용왕고사는 큰 짐배를 가진 집에서 지냈는데, 우만이에는 짐배가 없 

어서 용왕고사를 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한다. 

(4) 부라우나루 

소재지 여주군 여주읍 단현리 부라우마을 

부라우나루는 마을에서 약 25m의 나즈막한 고개 넘어 급경사를 이룬 강가에 위치하고 

있다, 강가로 돌출한 바위가 거센 물결을 막아주지만 홍수가 나면 나루터 주변 가옥이 침 

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고개마루에는 민참판댁 와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인근 농현 

리에는 명성황후의 생가가 있는 여홍 민씨 집성촌이었다. 민참판댁에서 바위쪽으로 길이 

나 있고 강가 바위 위에는 육모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주춧돌이 있었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정자주변 암벽에는 “꺼職”, ‘꺼·범” 이라는석각(石刻)이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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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루 역사 『치수 및 수리답사서治水及水제짧좁리·』 (388∼389쪽)에 “우만리는 흔암 하 

류 십 수 정 (lllJ) 떨어진 주내면 본류 좌안에 있으며 , 흔암괴- 마찬가지로 장호원 시장의 물 

자를출입하여 집산액이 크다. 이입하는주요물자는 1개년의 식염이 약 천 석, 건어가 약 

400태(默)이며, 이출하는 주요 물자는 쌀 약 만 석 , 벼 약 5천 석, 대두 및 소맥 각 약 3백 

석, 소두 약 2백 석 둥이다. 하진(河마)은 수심이 깊고 흐름이 완만하여 기항이 지극히 편 

리하다.”고 하였다 

나룻배 -나풋배는 길0 ] 15m 내외였으며, 약 40명이 승선할 수 있었다고 한다 배는 여 

주군 여주읍 단현리 부라우마을에서 관리하였다 나룻배는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비용 

을 대어 만들었으며, 면이나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적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마을에서 

송판을 구입하여 마을에 거주하던 목수에게 맡겼다고 한다. 우만이나루 사공 역시 부라우 

목수에게 배 건조와 수리를 맡겼는데 1967년 당시 하루에 세끼를 제공하고 일당은 쌀 1말 

이었다고 한다 배를 만드는데 거루의 경우 약 1주일이 소요되었으며, 나룻배는 보름 이상 

걸렸다고 한디 . 1975년경 니-루가 없어질 때까지도 부리우의 나룻배는 수시로 수선해야 목 

선이었다고한다. 

사공과 이용객 나룻배로 강을 건널 떼에는 물살을 고려하여 배를 끌고 강을 거슬리 

올라간 다음 노를 저어가야 한다. 그런데 부라우나루 윗편에는 바위가 돌출해 있어서 물에 

서 배를 끌 수 없었고 따라서 사공이 노를 저어 상류로 오른 후에 건너편으로 노를 저어갔 

다고 한다 물살이 급할 떼는 ‘배치’ (옆노)도 저었는데, 이를 “배 다린다”고 한다‘ 마을에 

서 정한 뱃사공에게 1년에 보리 1말과 벼 1말을 거두어 주었는데, 주로 강천면 가야리 주 

민들이 냈으며 굴암리 · 간매리 · 적금리 주민 일부도 포함되었다. 주로 여주군 강천면 주 

민들이 여주장을 이용하기 위해 부라우나루를 건녔고, 단현리 부근 주민들은 나루 건너 깅­

천면에서 밸나무 채취를 히-기 위해 나루를 이용하였다고 한다 나루터가 급경시를 형성하 

고 있어서 무거운 물자를 운송할 떼에는 조(호)포나루 또는 여주나루를 주로 이용하였지 

만 소장수들은 원주장에서 소를 구입하여 부라우 또는 우만이나루를 건너 여주장으로 이 

동하였다고한다. 강천연주민들이 여주장에서 일소를구입하여나루를건너기도했다. 부 

라우나루는 멧목이나 짐배가 묵어가는 곳이 아니었으며 , 단지 가끔 소금배가 정박하였다 

고 한다, 그런데 부라우 마을 맞은 편 가야리 봉바위 마을 앞에 여울이 있어 그곳 주민들은 

갈수기에 짐배가 지날 때 뱃골을 파준 뱃가로 돈을 받은 일은 있었다고 한다. 

나루 현황 부라우나루는 여주대교가 완공된 이후에도 몇 년간 이용되다가 1975년경 

없어졌다. 나루터 주변에는 5가구가 농사와 어로를 겸하면서 살았는데 나루가 폐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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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떠나고 빈터 에 느티나무 서너 그루만 남아 있다- 민참판댁 가옥이 있었다고 히눈 고 

개마루에는 최근에 신축한 전원주택 3채가 나루를 굽어보고 있다. 

(5) 이호나루 

소재지 ; 여주군강천면 이호리 배미 

이호나루에는 차를 나르는 배도 있었다고 한다. 면사무소가 이호리에 있었는데 현 목이­

박물관자리였다. 6 . 25 전쟁 후에 간매리로옮겼다 

나루 역사 , 일제 떼 기생집이 있었을 정도로 “동대문 밖에선 여기가 살기 제일 좋았 

다”고 주민들은 말한다 술집이 5∼6집, 양쪽으로 식료품, 석유, 소금, 생활필수품, 성냥, 

초, 담배 동을 파는 가게가 4∼5군데 있었고 자건거포와 이발소도 있었으며 띤소와 주재소 

가 있어 120∼130호의 대촌을 이루었다. 

나룻배와 사공 ‘ 배는작은트럭 두대씩 건너 줄수 있던 규모로현재로는트럭 1대 정 
도에 해당한다‘ 물살이 빨라 강변을 타고 약간 상류로 올라갔다 건너편 나루를 향해 비스 

듬히 내려가도착한다 양쪽모두. 워낙 짐이 많고물살이 빨라사공이 4∼5명 탔다. 주민드 

로부터 트럭 이야기가 지주 나오는 것은 일제 때 트럭이 이콧을 통과하여 다녔고 중앙선 

터널을 뚫을 떼도 모든 물자가 이곳에서 트럭에 싣고 갔기 때문이다. 배로 내려오긴 쉬워 

도 올라가긴 어려웠기 때문에 올라오는 배들 중에는 간혹 소금이나 새우젓을 싣고 오는 배 

는 있었지만 빈 배로 올라오는 경우도 많았다. 나룻배는 6 . 25 전쟁 끝나고 다니지 않게 되 

었다. 

(6) 여주나루 

소재지 여주군여주읍학동 

나루 역사 여주는남한강중류지역에서 가장큰도회지로서 인구 2천명이 넘었다. 일 

제 떼는 수여선 철도로 연결되어 일대의 물자들。l 이곳으로 모여 기차화물로 수원과 인천, 

서울 둥지로 퍼졌다. 서울로 내려가는 수로는 물이 풍부하면 마포까지 2일 일정이며 적어 

도 4∼5일이 소요된다. 마포에서 소강하여 올 떼는 바람을 받으면 4∼5일, 바람이 없으면 

6∼7일이 걸렀다. 『한국수산지韓國水옳誌』 (236-237쪽)에 의하면 “여주읍은 경성으로부터 

통남쪽 18리 지점 강의 남쪽 기숨에 있으며, 동쪽으로는 강원도의 원주읍까지 9리, 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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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읍까지 4리, 또 동읍 및 양지, 용인둥을 경유하여 수원까지 15리면 이르는데, 모두 우 

편선로(郵便級路)가 된다. 이쪽에서는 한강을 여강이라고 부르며 강기숨은 둥글게 굽어 

있어 계선(뺑船)이 편리하다. 호수는 785호, 인구는 3,130여 명으로 일본인 상인 거주자도 

적지 않고농업에 종사히는자도 있다. 이곳은 여주군의 치소로서 군아(해”힘) 외에 경찰서, 

헌병분견소, 수비대, 우편소 퉁이 있으며, 매 음력 5. 10일에 장시를 개설한다. 집산물은 

소, 미콕, 목탄, 연초, 면, 목면, 금(金 rti)' 양목, 어류, 과일, 잡화 둥으로 매 개시일당 집산 

고가 1 ,000여 원을 상회한다 연중 한강에 의해 이입되는 주요 수산불은 명태 100태 , 조기 

4, 50용, 새우젓[願願] 100옹 여이며 , 값은 일정하지 않지만 대개 명태 1태 25따I, 조기 1옹 

14圓 내외 , 새우젓 1용 6, 7원이 된다고 한다 어업지는 6호, 종업자 10여 인인데, 단 모두 

농민이다. 어선은 6척, 주낙[延쐐]은 25, 잉어그물이 30장(1장의 길이는 14뭘)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획물은 잉어, 뱀장어 , 메기, 붕어, 누치 둥으로, 하루 어획고는 25관목(뒀텀) 내 

지 60관목(윌 텀)이라고 한다. 이 강변에서 한강의 폭은 llBT 반허 , 수심은 3,R에서 24,R으 

로물흐름은느리다.”고하였다. 

여주나루는 한강 중류에 위치한 수상 및 육상 교통의 중심지일뿐만 아니라 배후지에 평 

야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어서 물자의 출입이 많았던 곳이다 일제 때 일년간 이곳으로 들 

어온 화물 중에는 식염 약 1천 2백석 , 건어 약 400태, 석유 약 80상(箱), 기타 잡화 퉁이 있 

었으며, 이곳으로부터는 백미 약 5천 석, 벼 약 3천 석, 대두 약 300석, 소백 , 대맥 , 소두 둥 

이 나갔다. 나루의 수심이 상당히 깊고 물살이 완만하여 기항이 편리하지만, 하안 경사도 

가 급하여 하역은 불편하였다고 한다. 

(7) 천남나루 

다른 명칭 사비나루 

소재지 여주군 대신면 천남리 사비마을 

1971년 당시 약 20명이 탈 수 있는 목선으로 대신변 천남리, 가산리 , 후포리, 당산리 주 

민들이 여주장을 드나들 떼 주로 이용하였다. 나룻배를 자주 이용하는 주민들은 1년에 보 

리 1말과 벼 1말을 내었다. 

현재 준설선이 대규모로 모래를 준설한 탓에 사비나루터 앞이 깊어졌지만, 1971년 나루 

터가 없어질 때까지 모래톱이 넓게 펼쳐져 있어서 강폭이 1 50111에 불과하였다. 사비나루 

앞의 양섬까지 나룻배로 건넌 다음에는 모래톱을 걸어서 여주장까지 걸어갔다. 대신연 주 

민들이 키운 소 또한 이 나루를 건너서 여주장으로 갔다고 한다. 양섬과 육지 사이의 셋강 

은 물 깊이가 20∼30cm에 불과하였다. 1972년 홍수 때 (주민들은 팔당댐이 완공되기 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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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물 조절에 실패하여 그 피해가 막심했다고 한다) 나루터가 모두 물에 잠긴 후에 나루터 

가 복원되지 못했다고 한다. 

사공과 나루 기능 팔당댐이 완공되기 전 사비나루터에는 나루사공의 집, 주막, 어부 

의 집이 각각 1가구씩 있었다고한다. 사비나루의 마지막사공은박태준으로오래 전에 작 

고하였다. 사비나루에는 멧목과 짐배가 쉬어가는 곳이었다고 한다. 멧목 퉁이 올 때는 떼 

꾼들이 미리 연락을 하는데 , 그러면 주막에서는 돼지를 잡는 퉁 부산하게 음식을 장만했다 

고한다 사비나루와 여주사이에 있는 ‘제비여울’ 의 물살이 매우급하여 멧목이 파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여울을 지날 때 사공들은 “멍석 말아라.”고 외치면서 서로 주의를 

환기시켰다고하는데, 여울을잘건너지 못하면, 멍석을말듯이 떼가말려든다는의미라고 

한다. 멧목이 파선하면 여울 주변에 나무가 수북하게 쌓이는데, 이를 두고 돼지울과 같다 

는 표현을 쓴다. 이 때문에 멧목이 지나갈 때 어 린애들이 강가에 나와 ‘돼지울이나 지어 

라.’ 하면서 멧사공들을 놀렸다고 한다. 사비나루의 어부는 ‘매생이’ 라는 배를 이용하여 

고기를 잡았다고 한다 매생이는 길이 2∼3m , 폭 1111 내외의 작은 배로 2사람이 타도 위태 

롭게 보일 정도이 며 , 사람이 둥에 지고 운반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 

(8) 양화나루 

다른명칭, 내양나루 

소재지 경기도여주군능서변 내양리양화동 

양화나루는 능서면과 대신면을 연결하는 나루로 양화동 주민들은 여주장을 많이 보았 

으며, 이천장이나 곡수장에 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양화동으로부터 여주까지는 20리 

길, 이천까지는 30리길이 된다. 나루를 건너면 여주군 대신면 초현리 건너멀띠가 된다. 양 

화동이나 건너멀띠 모두 6 . 25전쟁 전까지 40∼50호가 살았다 양화동 쪽에서 건너멀띠로 

나루를 건너는 사람은 콕수장에 가려는 사람들이다. 곡수장에 가는 이유는 주로 우시장에 

서 소를 팔기 위해서였으며 , 당시 여주군 능서면 일부와 홍천면, 그리고 이천시 백사면과 

부발읍에서 양화나루를 이용하여 남한강을 건녔다고 한다. 양화통 사람들은 양화나루를 

이용하는사람들의 숫자가 이포나루와 비슷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나룻배 양화나루에는 나룻배가 세 척 있었는데 , 일반 보행하는 사람을 태우는 나룻배 

가 두 척, 소를 열 마리씩 싣는 배가 한 척이었다. 나룻배는 마을 소유였으며 뱃사공은 여 

릿이 통네에 일정 금액을 맡기고 돌아가면서 일을 했다고 한다 매년 강이 얼면 배를 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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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놓고 배목수를 불러서 배를 수리하였다 배목수는 왕대 리에 살았으며 배 수리비는 마 

을기금에서냈다고한다 

강배 양화동에는 서울에 사는 큰 지주가 세 명 있었는데 , 왕족인 이만O과 이O관, 그 

리고 해평 윤씨 윤광O씨가 그들이다 윤광O씨에 대해서는 양화동의 미-을입구에 작인들 

이 70년쯤 전에 세웠다고 하는 영세불망비가 서 있다. 이들은 모두 보통 한 해에 3∼4천 가 

마씩 도지를 해가는 대지주들이었으며 , 적어도 2천 가마씩은 양화나루를 통해 서울로 올 

려갔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양화동 외에 인근의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소작을 주고 있었 

으며 , 소작료로 걷은 곡식은 배로 실어가다가 미처 실어내지 못하면 봄에 실어갈 정도로 

추수량이 많았다. 지주들은 추수때가 되면 양화동으로 내려오는데, 마름집에 앉아서 추수 

를 받았다. 그 외에 ‘적산임야’ 106정보가 있어서 이 산판으로부터 나온 나무를 실어내기 

위해 강배들이 많이 드나들기도 했다. 이 배들은 모두 타지에서 나무를 싣기 위해서 들어 

오는배이며 , 산판은목상이 직접 와서 베어갔다 

서낭당말림에는당집이 있고,그뒤로엄나무큰것들이 여러 그루 서 있었는데,당집은 

기독교인들이 부셔서 없어졌다고 한다 지금은 없어진 양화통 서낭당에는 부처님의 그림 

세 폭이 걸러있었다. 그중가운데 있는 것이 말을타고 있는 ‘마태장군님’ 이며,그한쪽 옆 

이 동자가 앞에 서 있는 ‘동자부처님’ 이고, 다른 한쪽은 강과 관련된 부처님이었다고 하는 

데 , 구체적인 이름은 알 수 없었다. 양화동에서 서낭당굿을 마지막으로 한 것이 이미 오래 

전이므로 당굿 절차에 대해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주민이 없었다. 당굿 날짜가 정해지면 

장승이 서 있는 마을입구와 나루터 에 금줄을 매는데, 이는 출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부정한사람이 들어오지 말리는뭇이었다고한다 순서는 먼저 딩굿을하고 이어서 

마을 입구에 가서 장승굿을 하며, 마지막으로 선창에 와서 용왕굿을 하였다고 한다. 제물 

은소를쓰다가 60∼70여년 전부터 하얀틸이 섞이지 않은검은 돼지를쓰게 되었다고한다, 

(9) 찬우물나루 

다른명칭 한정나루 

소재지 여주군홍천면상백리 찬우물 

주민들은 강을 건너가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양화진 위쪽에는 북간도 여울, 아랫쪽에느 

개미가래 여울이 있었다. 충주댐 건설이후 수심이 얄아졌다. 나루터를 이용하여 곡수장과 

대신장을 보러 갔다 현재 하천 양안에는 파, 조, 수수를 심었다. 특히 파의 생산량이 많아 

서 시장을 다니면서 판매를 하였다. 전성기때는 마을 규모가 제법 컸다고 한다. 마을 중심 

떠
 

수
윈
패
 나루
 



• 

부에 갯벌장이 섰었다 여울 밑은 수심이 깊었다 색시를 둔 주막집이 3채 있었고 그 중 2 

충 주막집도 있었는데 떼배가 쉬어 갔다고 한다. 장사배는 쌀과 베를 실어가고 새우젓과 

소금을실어왔다. 

사공 찬우물에 사는 배춘택씨 형제가 나룻배를 끌었다고 한다 부근 마을 사람들로부 

터는 매년 쌀 1말씩 샀을 받았고, 객지 사람들에게서는 현금을 받았다고 한다. 

( 1이 이포나루 

다른 명 칭 ; 배나루, 배개나루, 천양[川寧]나루 

소재지 여주군금사면이포리및대신면천서리 

이포나루(건너편은 천양, 또는 川寧나루)는 금사면 이포리와 대신면 천서리 간에 왕래 

하는 나루터로서 옛부터 이포진이 있었고, 통행편으로 볼 떼 여주, 이천 , 곤지암 동지에서 

양평을 통행하거나 서울 통행에 필요한 나루터다‘ 이포지역 즉 여주군 금사면 천양 일대는 

인구가 천명이 넘었고 이포나루는 여주 동쪽, 양평 지제 및 원주지역 주민들을 이천시장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다. 6 25 전쟁 후부터는 대형 조선(造船)드로 차량까지 운송하였다. 

1987년 11월부터 1991년 1 2월 사이에 건설된 이포대교에 의해 그 기능이 대체됨으로써 나 

루터는소멸하였다. 

나루 역사 이중환(李重煥)의 『택리지擇里志』 에 여주읍 서쪽에 백애촌(되庫村)이 있 

다고 한 곳이다. “한 굽이 긴 강이 동남방에서 동북방으로 흘러들어 마을 앞에서 띠를 -,­

른듯한데 이곳이 강가에 제일 가는 이름난마을이다. - (중략) - 백애촌은주민이 오로지 

배로 장사하는 데 힘을 써서 농사에 대신하는 바, 그 이익이 농사하는 집보다 낫다.” r한국 

수산지韓않l水꿇誌』 (237쪽)에 의하면 “이포는 여주군 대송면에 속하며, 여주읍의 하류 2리 

허, 강의 남안에 있으며 , 강가는 직선으로 계선(緊船)이 편한 것은 아니다. 원래는 자못 번 

영한 동리였으나 전년(1910년)의 폭도들로 인해 70호가 소실되고 지금은 백여 호가 마을 

을 이루고 있다 농업지역이지만 상인도 적지 않은데, 단 상인은 대개 선숭업자(船乘業者) 

이다. 재목을 매입하기 위해 내지(일본인)상인도 때때로 오며 , 일찍이 5명이 정주한 바 있 

다. 선승을 업으로 하는 .A}가 있으나 낚시는 행해지지 않으며, 이곳의 물 흐름은 폭이 1정 

반, 수심이 1심 내지 3심으로 물살이 완만하다.”고 하였다 r치수 및 수리답사서治水及水 

利路호書』 (389쪽)에 의하면 “이포는 복하천 합류점의 하류 약 20정에 위치한 여주군 금사 

면 좌안에 있으며 , 호수는 266호(이중 내지인 6호), 인구 1339인(내지인 16인)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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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시가를 형성하였고 오지에는 광활한 평야지대가 있으며 , 이천시장과의 거래가 

있어 물자의 집산량이 많다‘ 이입품으로 주요한 것은 일개년의 식염 약 700석 , 건어 150태, 

석유 약 30상이며, 이출품으로 주요한 것은 백미 약 천 석 , 벼 약 3천 석, 대맥 약 500석, 대 

두약 100석 둥이다. 하진은수심이 깊어 비교적 양호하다.” 고하였다. 

이포 주변지역과 나루 이용 ; 이포주민들가운데도선업에종사히는사람이 있었는 

데 배의 규모가 작고 2∼3명의 가족끼 리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포장은 출장자가 많았 

으며 일제 때는 인근 지 역에 금광이 두 군데나 있어서 ‘금쟁이’ 들이 많이 모여들었다. 금 

광 인부들만 200명이나 되어 시장터에 주막과 술집이 즐비하였다고 한다. 이포의 배후지 

는 이천이었으며 여주, 이천, 및 양평까지 마차와 달구지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반하였다 

그러나 300여 호에 이르던 호수가 이제는 150호로 줄었다 부근에 수부(水夫) 마을이 있었 

는데 현재는 수굿마을로 동명rn펴名)을 바꾸었다. 경상도, 충청도, 광주 소가 모였던 이천 

은 우시장으로 명성을 날렸다. 이천 우시장에는 중매인이 30명이나 될 정도였다 중매인 

의 우두머리를 ‘쇠대행수’ 라고하였다. 

이포 신당 삼신당이라고 하며 서낭, 용왕, 산신도사 삼위를 모셔두었다. 제사는 3년 

마다 시행하고 있다. 동네 무사를 빌기 위해 음력 2월경 길일(吉 日 )을 받아 시행한다 무녀 

와 박수를 불러 굿을 하고 마을축제는 굿이 끝난 후 3일 동안 계속된다. 제사가 끝난 후 북 

어를 대문 앞에 매다는 풍속이 있다 신당은 비교적 최근까지 기능을 유지해온 시설들이 

다 선부와 인근 주민들이 해마다 제를 지냈던 제당은 지금도 주요 하항터에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이포신당과목계의 부홍당이다. 

( 11) 상자포나루 

다른 명칭 윗자진개나f 

소재지 : 여주군 금사띤 금사리 밭들 · 금새 및 양평군 게군면 상자포리 윗자진개 

양평읍내에서 37번 국도를 타고 여주 · 이포 방향으로 가다가 곡수리로 기는 4번 지방도 

가 갈라지는 삼거리를 지나면 상자포리다 첫 번째 방앗간을 지나 다음 방앗간 표시를 따 

라우측길로들어서 내려가다가, 길이 다시 37번 국도를향해 돌아나오는지점에서 강벼 

을향해내려가면상자포나루터가있다 

사공 상자포나루로 내려가는 끝 집에 김연희씨(2001년 당시 69세 , 여)집이 있다. 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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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씨는 상자포나루의 마지막 뱃사공인 김종남씨의 부인이며 남편이 니풋배를 몰지 못할 

때는 직접 니룻배를 몰기도 하였으므로 그 자신이 마지막 뱃사공이기도 히다. 김종남씨의 

부친은 김춘배씨(작고)이며 조부는 김윤한씨(작고)인데, 이들은 3대를 이은 상자포나루의 

뱃사공이었다. 원래 상자포 뱃사공 김씨 댁은 현재의 위치 아래의 터에 있었는데, 1972년 

대홍수 떼 잠겨서 그 위의 위치로 옮겨졌다. 현재 원래의 뱃사공집터는 빈터로 남아 있다. 

뱃사공일은 사람들이 건네 달라고 하면 밤중이나 식사중이거나 할 것 없이 아무 때나 뛰어 

나가야 되는 일이므로 고달픈 일이었다- 배를 부리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흐르는 물 

을 고려하여 멀리 대각선으로 삿대를 놓아야 동l는데 서툴면 삿대가 배 밑으로 들어가서 그 

것을 꺼내려다가 사람까지 따라 떨어지는 일도 있었으며, 삿대질을 하다가 삿대를 떠내려 

보내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이용객 및 뱃갔 금사리는금사교를중심으로개울북서편의금새(금계통,별말)와개 

울 남동편의 밭들로 나누어지는데 , 상자포나루의 나룻배는 손님이 원히는 바에 따라 금새 

쪽 강기늙에 대기도 하고 받들 쪽의 강기늙에 대기도 하였다고 한다. 김종남씨가 작고한 

것은 13년 전 일이 며 , 그 5년쯤 전부터 뱃사공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므로 상자포나루가 소 

멸한 것은 1985년 이전의 일이 된다 한편 이포대교(공사기간 1987. 11 ∼ 1991. 12)를 놓 

으면서부터 상자포리의 나룻배가 없어졌다고 히는 이야기도 있다. 상자포리와 금사리의 

주민들은 상자포나루를 이용하기 위해 보리 때 보리 한 말, 가을에 벼 한 말씩을 내다가 그 

후 가을에 쌀 한 말씩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고, 그보다 나중에는 마을 사람이거나 타지 사 

람이거나를 막론하고 돈을 내고 건너다녔다고 한다. 상자포나루에서는 나룻배를 이용하 

기 위해 곡식을 내는것을 ‘나루추럼’ 이라고하였는데 , 나루추렴이 보리/벼의 연 2회에서 

쌀 연 1회로바뀌게 된 것은 20여 년 전의 일이라고한다. 그러나 당시에도마을의 젊은사 

람들은 일년에 몇 일간 뱃사공집의 일을 해주고 나룻배를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 일수는 

그 때마다 곡식으로 환산한 품값의 기준을 따랐다. 나룻배가 없어지기 직전에 한 번 건널 

떼마다의 배샀은 200∼300원 정도였다. 상자포나루의 나루추렴을 걷는 범위는 양평군 개 

군면에서는 상자포리 , 하자포리 , 자연리 , 부리, 내리 일대, 여주군 금사변에서는 금사리, 

외평리 , 소유리, 하호리 , 그리고 상호리 일부였다. 추렴시에는 각기 개군면 추읍산 밑의 내 

통과 금사면 대렴봉 밑의 윗범실부터 차례로 내려오면서 나루추렴을 걷었다‘ 상자포나루 

를 왕래하는 규모는 바로 하류의 하자포나루와 비슷했다고 한다. 나루추렴은 사공이 직접 

마을로 걷으러 다니는데 , 김연희씨는 “한 번 건너도 잘 주는 사람이 있고 몇 번밖에 안건 

녔다고 안주는 사람도 있다” 면서 그 어려웅을 이야기하였다. 그에 따르면 집에 학생이 많 

다고 해서 나루추렴을 의무적으로 더 내야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사람마다 생각해서 한 

말 정도씩 더 내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었다. 상자포리 사람들이 이포장을 이용할 때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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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포나루를 이용하지 않고 이포나루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이포나루에 대해서는 나루추 

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건널 떼마다 배샀을 내고 건녔다고 한다. 이포나루는 번성하여 도 

이 많았기 때문에 없어지기 직전 경매입찰을 할 때에는 1, 2억을 호가했다는 이야기도 있 

다‘ 개군면 사람들이 상자포나루를 많이 이용하였던 것은 나무를 하기 위해서였다 여주군 

금사변의 윗범실과 소유리의 소리실은 개군면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많이 다니던 곳이었 

다. 반대로 금사리쪽에서 상자포리로 나루를 건너는 사람은 곡수장을 가려는 사람들이 많 

았다고한다. 

나룻배 ; 상자포나루의 나룻배는 목조선이었다가 25∼30년 전에 철선으로 바뀌었다. 목 

조선은 정원이 20명 정도로 나뭇짐을 하는 사람의 왕래가 잦았을 당시에 많이 이용하였다 

고 한다. 철선은 정원이 50명쯤 되는 큰 배를 군에서 마련해주면서 목조선을 대체하게 되 

었는데, 과도기에는 큰 배와 작은 배 두 척으로 나루를 운영하였다 큰 배는 혼자 몰 수 없 

었지만, 보통 사람이 많이 타면 배를 몰 줄 아는 마을 사람이 한 두 사람씩은 있기 때문에 

같이 배를 부렸다고 한다 군에서 마련해준 철선은 큰물에 떠내려가서 양평중학교 뒤에 박 

혀있는 것을 찾아왔는데, 배가 부서져 있어서 정원이 8명 쯤 되는 작은 철선을 새로 구입 

하게 되었다. 배는 이포에 가서 당시 20만 원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한다. 이 철선 역시 삿 

대와노로움직이는배였다. 

배샀 십l아 곡식을 거두는 것을 ‘모곡’ 이라고 하였다. 

뱃고사와 배걸이 해토하면 음력 정월 보름 즈음에 강물이 녹는데 , 떡과 술을 조금씩 

장만해서 뱃고사나 배걸이를 한다‘ 돼지머리를 사오는 집도 있다 돼지머리 , 통북어, 팔시 

루, 막걸리 둥을 뱃전에 차리고 막걸리잔을 떡시루 위에 얹고 절을 한 후에 통북어로 배를 

세 번 때린 후에 절을하고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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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나루표석 

1937년 01포나루 모습 

(민몽기제공) 

1972년 10월 이포나루 

도강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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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나루 

조포나루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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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포나루표석 

1968년 2월 조포나루 
(신록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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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자포나루부근정자 

앙회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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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정뒤여주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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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통과산업 

1) 남한강 포구와 유통체계의 변화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원주는 경기도와 영남 사이에 끼어서 동해로 수운하는 생선, 

소금, 인삼과 관곽(格쩨)과 궁궐에 소용되는 재목 따위가 모여들어서 하나의 도회(都會)를 

이룬다-”고 하였다.( 『택리지』 , 팔도총론, 강원도 · 충청도 “原vH ... 짧領間 輸東j每魚廳A參

챔’협I’宮願之材 寫一道都會.” ) 기본적으로 여주 역시 원주와 마찬가지로 수운의 중심에 있 

었으며,충주나장호원퉁과 연결되는유통망도수운을통해 형성되어 있었다 

『임원경제지』 에 나오는 여주 주내장의 거 래품목은 다음과 같다, 

쌀(米), 콩(효), 보리(찢) , 면포(線布) , 삼베(麻布), 주단(細微), 다시마(海帶), 어염(魚짧) , 

대추(짧), 밤(棄), 배(젤), 감(:fill) , 가마솥(옳鼎) , 목물(木物), 피물(皮때), 지물(紙物), 사기 

(沙器), 연초(煙草), 핑(雄), 닭(類). 

군현명 장시명 거래 품목 

여주 州內場
米, 효, 찢, 체布, 麻布, 細짧, 海帶, 魚聽, 짧, 票, 젖, , 쏘鼎, 木物, 皮物, 紙物,

沙끓, 煙草, *It, 類
이천 府內場 米쨌, **布 , 뼈4布, 魚뺨, 果物, 木짧, 짧짧, 牛續

지평 田용場 米뤘, 효, 經찢, 水蘇, 煙草, 線布, 歐, 麻布, 魚짧, 牛擔, n~ . 짧物, 木뽑, 寶器, 柳뚫 

。。ε二l그- 沙離場 米썼, 쐐布, R빠布, 魚~ , 짧 , 果, 煙草 , 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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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I륙 했~.,~ 

( 1) 포구 유통 

소금은 당시에 상당한 고가품으로서 마포, 용산, 서강 퉁 경강상인들이 다루던 주요 상 

품이었다‘ 대개 콩, 파, 쌀, 잡곡, 담배 둥과 물물교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상류 

로 갈수록 소금의 가격은 상승하였다. 특히 새우젓은 이포에서 10되들이 새우젓 항아리와 

쌀 반 가마가 교환되고, 상류에서는 콩 한 가마 이상을 지불해야만 교환이 될 정도로 고가 

였다. 그래서 마포는 소금과 새우젓 교역을 통하여 1910년까지 전국 제일의 하항(河港)으 

로 번영을 누렸다. (최 영준, 「남한강 수운 연구」 , 『지 리학(35)』 1 1987, 75쪽 참조) 

--~ 
....... _ 

-{ 

헌위치 장시명 1770년경 1830년경 1872년경 1913년경 

여주군여주읍창리 울內場 。 。 6 。

여주군홍천면효지리 {원flH샘J-J]; 。 。 。

여주군홍천면대당리 大II王場 。

여주군점동면청안리 淸安里場 。

여주군금사면궁리 宮 lj~J-~ 。

여주군금사면이포리 젖gi1li場 。

」 - -

1770년경 , 『동국문헌비고밍國文敵備考」 

1830년경 , 『임원십육지林園十六志』 

1872년경 • 『조선 후기 지방도(경기도편)』 ,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1913년경 『조선지지자료l때따地誌資料』 ,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9 

한말 자료에 의하면 여주에는 객주가 세 집이 있었다. 이들이 취급한 품목은 포 종류로는 당 

목(]훔木)과 광목(廣木), 해산물로는 미 역와 북어 퉁이다. 여주에서 산출된 곡물은 마포 근방의 

곡물객주가와서 매입하였다, 가격은결빙 전에는서울과크게 다름이 없고, 결빙 후는 2할내 

지 3할이 인하된다. 따라서 상인들은 대다수가 결빙 중에 와서 물건을 사 모아 두었다가 해빙 

을 기다러 실어갔다 서울상인으로 이곳에 오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교통이 편하고 경성어음 

도 얼미든지 통하여 곡물가격은 경성의 통신에 의해 나날이 결정되었다. ( 『통상휘찬通商윷 

醫』 제1호, 1893) 

포구와 장시 관계는 곡수장 · 하자포리 , 이천장 · 이포, 그리고 장호원장 · 우만 · 흔암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었다. 장시 거 래량에서는 여주가 이천과 백암 다음의 거 래량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구한말의 기록을 토대로 보면 여주장이 이천장보다 더 컸던 것 같다. 

청미천이 유입되는 곳으로부터 우만리까지 남한강 서쪽 부분에서는 우만리와 혼암 두 

곳에만 포구가 있었다 이 지역의 강변에서 이 두 곳을 제외하면 포구가 들어설 수 없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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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즉 이 지역 서쪽의 남한강변은 거의 모두 낭떠러지 형태를 취하고 있어 평야지 

역과 막혀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우만리와 흔암이라는 두 포구가 유출량의 대부분을 담 

당할 수 밖에 없다 배후지로는 장호원 부근의 넓은 평지와 여주 남부, 이천 남부 퉁이 포 

함된다 

과거에 청미천에도 작은 배가 운행되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증수기(增水뼈)에만 한정되 

었다 그런데 곡물 유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늦가을이나 초봄이라서 갈수기(泡 

水期)에 해당하기 때문에 독물 유출에서 청미천 수운은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우만리에서 여주까지는 포구가 없었고 여주는 여주 중부와 이천 서부 일부, 기타 현재의 

용인시 백암면, 원삼면 물자들을 유통히는 포구역할을 하였다. 여주부터 이포까지는 평탄 

한지형이 계속되는데, 여주읍내양리 양화동과홍천면상백리 찬우물둥에도작은포구가 

있었다고 한다- 이런 작은 포구는 큰 취락을 형성하지는 못했지만 곡물의 유출이 있을 경 

우 배를 대고 근처 소작미를 유출시키는 기능을 하였다. 

이에 비하면 이포의 배후지는 비교적 작아 이천읍내 , 마장면, 신둔면, 백사면과 여주군 

금사면 일부만이 해당된다 히류로 더 내려가면 여주군 금사면과 양평군 강상면 사이 세월 

리란 곳에서는 여주군 산북면과 광주군 실촌면의 물자가 실려나갔다. 남한강 동쪽에서는 

강천면 이호리, 북내면 천송리 학동, 대신면 천남리 용머리 근처, 당산리 양화나루 부근, 

천서 리 둥의 작은 포구들이 그 역할을 하였다. 

(2) 철도의 발달과 포구유통의 쇠퇴 

기록이 남아있는 1890년대와 1900년대 초반까지 장거 리 운송은 주로 남한강 수운에 의 

해, 단거리 운송은 소와 사람에 의해 이루어졌다. 포구는 장거리 운송의 결절점으로서 유 

출과 유입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장시와 포구의 관계를 보면 장시를 통한 유출 이외 

에 장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출되는 양도 상당히 많았다. 그러다가 철도, 화물차 등 장거 

리 운송수단의 동장과함께 포구는 역사적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905년에 경부선 철도가 개통되고, 1911년부터 신작로 개설 및 우마차 시용은 남한강 

장거리 유통구조에도 영향을 미쳤다 유출부분에서는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서해안과 

남한강 수운에 의해 이분되었던 경계점이 남한강 지역으로 더 전진해 들어오면서 이천시 

와 용인시 및 안성시의 행정경계가 경부선과 남한강 수운의 경계선을 반영하게 되었다 유 

입부분에서는 경부선 철도의 개통으로 철도역과 관계있는 안성장, 오산장, 수원장 퉁이 중 

심시장으로 떠오르고, 우마차의 본격적인 사용으로 운송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남한강 서 

쪽 지역의 대부분까지 그 영향권을 확대하였다. 

1927년에 천안-장호원간, 1932년에 수원-여주간 철도가 개통됨으로써 남한강 장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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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구조는 또 한 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이들 노선의 개통으로 유출부분에서 여주 · 이천 

남쪽지역의 대부분을 철도가장악함으로써 남한강수운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입히게 된 

다 유입부분에서는 남한강 하류지역으로 유입되던 물자가 경부선 철도역 장시들을 통하 

지 않고 직접 들어오게 됨에 따라 남한강 하류지역에 대한 안성장, 오산장, 수원장의 지배 

력이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또한 이들 노선의 개통과 함께 모든 지역들이 반나절 거리에 

들어옴에 따라 철도역 장시조차도 다른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잃게 되었다. 

이전에 남한강 하류지역의 남쪽 부분에서 천안-장호원간 철도가 담당했던 역할을 이 

천 · 여주 지 역에서는 수려선이 맡게 되었다. 수려선은 1931년 12월 1일 완전 개통되었는 

데 개통과동시에 남한강하류지역의 물자유통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수려선이 완전히 개통된 1932년부터 1937년까지 지역별 유통량을 보면 이천의 경우는 

8,000∼12,000톤, 여주는 6,000∼10,000톤의 규모가 지 역에서 빠져나갔다. 유출량의 대부분 

은 경부선을 통해 일본, 서울, 인천 , 만주로 이동되었다. 1937년에 수원-인천간 노선이 개 

통되면서 유출량은 더욱 늘어났다. 그동안 남한강 수운이 담당하던 기능이 수원-여주간 

노선의 퉁장으로 철도로 거의 대체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주군 대신면 북쪽으로는 중앙선이 개통되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소작료는 남 

한강 수운을 통해 유출되었다. 또한 여주군 남한강변에는 아직도 소금과 젓갈 둥의 물자가 

남한강 수운을 통해 유입되고 있었다. 그나마 유지되던 이러한 장거리 운송 체계는 1939 

년 청량리-양평간, 1942년 양평-원주간 중앙선이 개통되면서 유입 , 유출 모두 철도의 영 

향권으로 들어갔다 중앙선이 남한강과 북한강 합류점부터 양평까지 남한강을 따라 건설 

된 점과 양평부터는 내륙을 관통하여 원주로 이어진 점 퉁이 이를 반영한다 

즉 여주지 역은 1930년대까지도 철도의 영향권 바깥에 있었기 때문에 남한강 수운에 대 

한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하지만 중앙선이 1939년 양평까지, 1942년 원주까지 개통됨에 

따라 철도운송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전부터 진행되어온 천안-장 

호원간, 그리고 수원-여주간 철도개통에 따른 영향은 이 지역의 유통체계는 더욱 크게 흔 

드는요인이된것이다. 

1920년대 중반부터 등장한 화물자동차도 점차 이용빈도가 높아지면서 1930년대 후반쯤 

부터는 지주 이용되었다. 1940년대 이후로는 이용도가 더욱 높아져 화물운송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된 반면 수운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남한강 상류지역은 이와 같이 경부선이 개통됨으로써 경북지역과의 교환관계를 상실하 

였는데 그로 인해 남한강상류수운은순전히 지역 물자의 교환이라는 역할로 떨어지게 되 

었다 남한강하류지역은경부선이 경기도의 서쪽으로치우쳐 개통되었기 때문에 이들지 

역보다는영향을적게받았다 하지만남한강하류지역도경부선개통의 영향이서서히나 

타났다 경부선이 서해안 해운의 상당부분을 대체하였기 때문에 서해안 해운 지역과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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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 수운 지역의 경계선이 경부선과 남한강 수운 지역의 경계선으로 좁아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기존에 남한강 수운에 속했던 지 역의 일부가 경부선 영향권으로 념어간 것이다 

시장이름 1914년 거래액 1938년 거래액 개시일(음력) 단위 門

장호원 151 ,820 160,826 4 ,9 

이천 123,450 510,897 2,7 

Ii~기。 J 90,00(] 302,737 1,6 1913년 통계 

읍내(여주) 84,340 213 ,630 5,10 

이포(천양) 21 ,815 109,00(] 1,6 

읍내(양평) 58,818 1,110,882 3,8 

=τ규'"-‘「- 42,000 270 ,350 4 ,9 

(3) 신작로의 개설과 육로유통의 활성화 

일제는 1911년부터 대대적으로 신작로를 개설했다. 신작로 개설과 함께 우마차 운송수 

단이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다 남한강 하류지역에서는 1911년 이전에는 우마차가 다닐 정 

도의 도로가 거의 없었다. 대개는 운송수단£로 우배(牛背), 즉 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암이 직접 지는 담군(擔軍)이 동원되었다. 철도역과 연결된 지역에서도 국지로 나아갈 

때는소나사람에 의해 운송이 이루어졌다 

신작로 개설이 본격화되면서 남한강 하류지역에도 신작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수 

원에서 이천, 여주를 지나 강릉까지 연결되는 2동도로가 나타났으며, 이천부터 장호원을 

지나 충주로 빠지는 도로는 1퉁도로였다. 군청소재지로부터 면소재지로 연결되는 도로는 

3퉁도로인데 달로(達路)라고 하였다. 

도로의 개설과 함께 우마차의 사용이 본격화되었다. 장거리 운송의 결절점인 철도역이 

나 포구에서는 지역간 이동수단으로 사람, 소, 우마차가 모두 동원되었고 거리가 멀수록 

우마차 의존도가 컸다. 우마차와 사람의 운송량 비율에 비하면 운송비는 우마차가 3∼4배 

나썼다 

(4) 버스노선과 옛길 

남한강을 따라 여주로 이어지는 37번 국도로 버스가 처음 다닌 것은 1937, 8년경의 일이 

었다고 한다 이는 양평과 여주를 오가는 버스로 하루에 한, 두 대가 지나가는 정도로 운행 

되고 있었다 버스는 도선으로 여주나루를 건너서 여주읍내로 들어갔다. 여주-양평 간에 

버스가 다니기 전에는 양평과 여주를 왕래히는 역마차가 있었다고 한다. 개인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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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었는데, 나중에 생긴 여주 양평 간 버스와 통일한 노선을 운행하였다. 

이 역마차는 말이 끌어서 웅직 였는데, 말을 모는 주인 외 에 다섯 사람이 탔으며 , 약 70년 

전까지 다녔다고 한다 하루에 한 두 번 씩 매일 지나가는데, 개인이 돈을 받고 영업을 하 

였다. 그러나 요금이 비썼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타지 못하였고 주민들은 “신랑신부 결혼 

해서 장가들고 시집갈 때나 타는 것으로 알았다”고 한다. 역시 여주나루를 건너서 여주읍 

내로 들어갔는데, 주민들은 “요금은 5원이나 10원 정도 했을 것” 이라고 이야기하였다. 

상자포나루나 하자포나루 뭉 개군면 일대의 나루를 건너던 주민들도 우마차 풍을 끌고 

남한강을 건너려면 이포나루를 이용하여야 했다 이포나루에는 우마차(후에는 자동차)가 

탈 수 있는 큰 나룻배가 있었기 때문이다‘ 

개군변으로부터 양평읍내로 들어기는 길에서는 개군면 공세리 신내 마을의 해장국집이 

유명한데, 원래 신내는 이 인근에서 주막이 제일 번성했던 곳이라고 한다. 주민들이 기억 

하기로는해방전에 대 여섯 집이 있었는데 , 여주에서 양평으로소를끌고가다가와서 자 

고 소 여물을 먹인 뒤 양평장으로 들어가는 곳이었다는 것이다. 

양동면 계정리에서는 보통 양동장을 많이 이용하였지만, 더러는 양동에 없는 물건을 구 

입하기 위해 여주나 원주에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여주장에 갈 떼는 일단 양동으로 

나가서 지금 도로와 거의 비슷한 길을 따라 여주로 향했다. 

양평읍내에 거주하는 엄이섭씨(79)에 따르면, 중앙선 개통0939년) 직전에 25명 가량이 

타는 버스가 서울까지 다니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8인숭의 ‘검은 차 가 버스구실을 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2가 관수동까지 가는데, 철도가 개통되기 1년 전 양평에서 서울까지의 

편도요금이 2원 10전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중앙선 철도 개통 당시 양평에서 경성역까 

지의 철도펀도요금이 82전이었고, 당시 남의 집 일을 해주면 하루에 50전을 받을 때였으 

므로, 그 버스를 티는 일은 여간해서는 없었고, 서울로 가는 화물은 주로 배로 다녔다’ 고 

하였다 

양평의 향토사가인 양혜석씨(82)는 “초둥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서울 가는 버스를 타 

보았는데, 당시 오후 2시쯤 양평에서 타면 서울에 어둑어둑해질 때쯤 닿았다 당시 버스가 

양평에서 여주, 이천, 광주로 돌아서 서울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양평으로 바 

로 온다 양평에서 여주로는 이포나루를 건녔고, 광주에서 서울로 들어갈 때는 뚝섬나루를 

건녔다. 이들 나루에는 버스채로 강을 건네주는 배가 있었다”고 하였다 양혜석씨가 초퉁 

학교 2학년일 때변 1938, 9년경이 되므로, 이 이야기는 25명가량이 타는 버스가 최초로 운 

행을 개시허던 무렵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 버스는 구간을 

왕복핸 노선이 아니라, 서울-양평-여주-이천-광주-뚝섬-서울로 순환핸 노선을 

가지고 있었다. 염이섭씨 역시 “버스노선은 강원도의 홍천 · 횡성으로 가는 것과 여주 · 이 

천으로가는 것이 있었는데 , 여주 · 이천행은많이 다니지 않아하루에 한번 갔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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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에서 여주까지 한 시간 반 정도 걸리고, 이포 나루에서 큰 배로 한강을 건너며, 이포에 

서 이천은 40리 길이다. 그런데 버스가 이천으로 가면 그 차는 다른 곳으로 가고, 다른 차 

가이천에서 양평으로온다”고하였다. 

2) 여주의장시 

2003년 12월말 현재 여주 장시현황은 다음과 같다. 

여주장(5 . 10), 이포장(1 . 6), 그리고 최근에 들어선 대신장(4 9)은 여강을 끼고 성장 

한장이다. 

개시일 위치 

여주장 5 ‘ 10일 여주읍상리 

이포장 1 6일 금사면이포리 

가남장(태평리장) 1. 6일 가남면태평리 

대신장(율촌장) 4 · 9일 대신면 율촌리 대신면사무소 일대 

여주장은남한강을끼고 있기 때문에,수운에 의지하던시절장꾼들이 가장많이 모이는 

곳으로 유명했다. 이름난 쌀 말고도 콩, 밀 같은 잡곡이 많이 나와 멜쌀, 참쌀, 메밀 , 콩, 깨 

등을취급하는곡물전은언제나흥청거렸다한다. 

여주장은 1940년대까지만 해도 원주, 이천, 장호원의 장을 아우르고 있었다. 일제 초기 

까지는 수원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다. 한말에는 남한강 하류지 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장시 

였으나 경부선의 영향권 밖에 있었기 때문에 크게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주 군청소재 

지이고 여주 중심지에 입지해 있었기 때문에 여주군 여주읍, 능서면, 흥천면 중남부, 대신 

면 남부, 북내면, 강천변을 배후지로 심l아 지역의 중심장시로서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 

었다. 

곡물전이 열리는장옥근처에는거래가끝난후한잔할수있는주막들이줄지어서 있 

다 최근에는 독물보다 과수, 유지작물, 약용작물을 많이 심어 예전에 비해 많이 쇠퇴하였 

다. 대신 고추나 채소를 파는 채소전이 활발히 열린다 대체로 상설시장이 있는 거리를 중 

심으로 채소전, 과일전, 신발전 둥 공산품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포장은 천양장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린다. 이포장에도 1960년대부터는 우시장 

이 생겼다 그러나 일대에서는 곡수우시장을 더 많이 이용하였는데, 팔 때는 콕수장을 가 

고 살 때는 시세를 보아 싼 곳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서 크게 번성하지 못했다. 곡수장으로 

강원도 소가 오기 때문에 곡수장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있었다. 이포우시장은 후발 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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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특별한 장점은 없었던 것 같다. 

가남면 패평리장은 매달 1, 6일에 열려 이포장과 같은 날이다. 대신면 율촌리장은 매달 

4, 9일에 개설된다. 규모는 가남장과 비슷하다 그 밖에 2002년 4월까지 ‘점동장’ 이 점통 

면 청안리 소재 점동프라자 앞 공터 에서 매달 3, 8일마다 개설되었지만, 여주장과 장호원 

장이 인근에 있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한 주변 상설점포 상인들의 반대로 현재는 폐장 

상태다. 이전에 여주군에는 점동면 청안리의 청안장, 홍천면 효지리에 홍천장, 북내면 주 

암리에 주암장, 북내면 당우리에 당우장 퉁도 있었다. 청안장은 1980년을 전후로 없어졌 

고, 일제 때 생겨난주암장과해방후에 신설된당우장은 1970년대 초에 폐장되었다. 

무역과 무곡[ ‘모곡’ ] 

I앨감을 실은 시선(架船)은 마포나 뚝섬으로 간다. 나무는 산판에서 나오는 것으로 서울 

로가면뚝섭의 나무장사꾼들이 이를사서 서울사람들에게 앨나무를댔다.마포로간배는 

물론 뚝섬에 장작을 내린 배도 마포까지 가서 소금이나 새우젓을 싣고 올라왔다. 그래서 

그 배들이 영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새우젓과 소금을 판다 어 떤 때는 조기를 싣고 가 

기도 한다. 이것을 ‘무역한다’ 고 한다. 이들은 새우젓을 팔고 쌀이나 콩, 팔, 베로 바꿔서 

내려온다. 쌀은 1년에 한 번 모아서 내려오는데, 쌀뿐 아니라 팔이나 콩과 같은 곡식도 가 

지고 왔다. 이를 ‘무곡장사 또는 ‘모곡장샤 라고 하였다. 봄장마에 영월까지 올라가서 영 

월에 배를 대면 물건을 실으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지내다가 내려온다. 그렇게 해서 한 

척 가득 곡식을 모아서 싣고 오면 그 배가 지금 15톤 트럭보다 많이 싣는데 뱃사람에게 주 

는 ‘배샀’ 만 쌀 20가마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을에서 곡식을 운반하는 뱃사람들은 내려가다 

가자기 몫의 쌀을 마을에 내려놓고 간다 그렇게 곡식 무역을 하는 장사꾼은 따로 있고 장 

작을실어 나르는사람들과는다르다 배도모곡장사는큰배만간다. 

3) 남한강어로 

남한강 일대 어로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제대로 된 보고서가 없었다 다행히 2001년 8월 

에 지역문화연구소에서 남한강조사를 수행할 때 제주대 고광민 선생이 하남, 양평 , 그리고 

여주 남한강 어구에 대한 세밀한 조사를 시행한 것이 있어 여기에 전재한다‘ 고 선생에 의 

하면 양평과 여주 간에는 수심과 유속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어구에서도 미세하나마 발 

견된다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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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물조개와 어구 

남한강 중류에서 채패(採貝) 대상의 민물조개는 ‘비단조개(콩재첩)’ · ‘말조개(작은말 

조개)’ ‘우렁이(논우렁이)’ · ‘달팽이(다슬기)’ 퉁인데 , 산란기 안팎에 비교적 많이 잡았 

다. ‘달팽이’ 는 음력 3∼4월, ‘말조개’ 는 5∼6월이 산란기다 ‘비단조개’ 와 ‘우렁이’ 는 ‘달 

팽이’와 ‘말조개’를잡을때부수적으로잡는수가많았다. 

@ 뜰체 

강바닥을 긁으며 조개를 떠내는 체라는 말이다. 물 흐름을 거스르며 배로 다니거나 걸어 

다니며 강바닥을 긁어 민물조개를 잡는다 

@은 손 광주리처럼 철사로 틀을 세우고 7mm 그물코의 철망을 씌워 만들었다 그 위에 

고리가 있는데, 거기에 줄을 묶어 강바닥을 당길 수 있게 만들었다. (700g)[강상면 화양2리] 

@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다이아몬드이고, 앞면으로 보았을 때 정사각형의 철사 테두리 

에 직경 7mm 그물코의 철망을 씌워 만들었다 그리고 강바닥을 긁기 좋게 바닥에는 날키-로 

운 넓적한 횟조각을 대었다 그 위에 손잡이를 끼우고 묶어 강바닥을 긁어 가면 저절로 조 

개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졌다.(2050g)[강상면 화양2리] 

(2) 민물고기 낚시 어구 

김건수씨(남 . 1921년 생)는 스무 살 때부터 낚시를 배웠으며 당시 일대에 낚시꾼이 별 

로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북한강으로는 양수리에서 청평까지 남한강 상류로는 도담삼 

봉까지, 하류로는 묵섬까지 가서 챔질을 했으니까 가지 않는 곳이 없었고, 하루에 쏘가리 

를 10여 근도 잡았다”고 하였다. 당시는 남의 마을이나 남의 군으로 낚시를 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그러는사람은 없었다고 한다 

어법은견지낚시와주낙이 대부분을 이룬다 어구에 대한설명은남한강 일대 주변 지역 

에서 조사된 어구들에게도 해당된다. 

@ 쓰레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달리 ‘씨레’ 라고도 한다. 얼음이 얼린 강에서 고기를 낚거나 

그물을 드리우려고 빙판을 뚫는 끌이다. 자루에 쇠붙이 날을 끼워 만들었다 얼음을 뚫는 

동안에 그 속으로 쉬 들어가지 않게 자루의 끝을 뭉톡하게 만들었다‘ (2 ,350g) 



@ 삼봉 

하남시 배알미동에서 조사한 것이다. 얼레에 줄이 감겨 있고, 그 끝에 30g의 봉돌에 세 

개의 갈고리가 고정되어 있는 낚시가 묶여 있다. 그리고 줄에 끼우는 부표가 있다. 『임원경 

제지林園經濟志』 에서도 이 런 낚시를 두고 일근삼구(-根三행)의 삼봉(三짧)이라고 하고 

있다. 얼레의 옴 살 · 엎으로 이루어졌다. 폼을 마룻대라고 하는데, 왕대나무 세 조각을 

붙여 만든다 밑에 황경피나무 껍질을 대고 실로 묶어 손잡이를 삼았다 그 위에 왕대나무 

의 대오리 161H를 줄줄이 박았는데 이를 ‘살’ 이라고 한다 살을 고정시키러고 그 양쪽에 

이대를끼우고 고정시켰다. 이를 ‘설대’ 라고한다. 그구멍애 파리 머리 하나씩을 넣고끼 

우는데, 그것이 접착제 구실을 한다 이것에 lOOm의 줄이 감겨 있고, 그 끝에 삼봉 낚시가 

묶여 있는데, 주로 겨울에 잉어를 낚아챈다. 커다란 뱀장어 · 쏘가리가 걸리면 낚시가 망가 

지는수도더러있다 

@ 거낚 

배알미동에서 조사한 것이다. 가지가 달린 자루에 미늘이 갈고리를 붙여 만들었다. 얼음 

낚시 때 물고기가 물린 낚섯줄을 당기다보면, 그것이 얼음장을 파고들어 얼어붙을 수가 있 

다‘ 이때 가지를 낚섯줄에 걸어 밀며 떼어내고, 갈고리로 낚시에 물리거나 걸린 물고기를 

걸어 얼음장 위로 팔어올린다. 

@ 외봉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얼레에 줄이 감겼고, 그 줄의 끝에 인조미끼가 달린 낚시가 묶 

여 있다. 낚시에서부터 60cm 위쪽에 봉돌이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다. 가을에 배를 

타고 어장을 찾아다니면서 이것으로 쏘가리를 많이 낚았다. 어장은 강물 속에 바위가 있는 

곳이다 1968년 전후부터 인조미끼가 퉁장하기 전에는 미꾸라지를 미끼로 썼다. 삼봉(三 

錢)이 세 개의 낚시로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하나의 낚시만 매달려 있기에 ‘외봉’ 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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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슬낚 

김건수씨가쓰던 것이다. 얼레에 줄이 감겼고,그줄의 끝에 세 개의 낚시가사슬처럼 줄 

줄이 매달렸다. 그래서 ‘사슬낚’ 이라고 한다. 낚시에서부터 50cm 위쪽에 봉돌이 매달려 있 

어야 동}는데 그게 없다 가을에 ‘매생이’ 라는 자그마한 배를 타고, 강줄기를 오르내리거나 

가로질러 다니며 미끼도 끼우지 않은 채 고기를 낚아채며 걸려 잡는다. 그래서 달리 ‘챔질 

낚시 라고도 이른다. 붕어 · 모래무지 · 눈치 퉁이 비교적 많이 잡혔다 

@ 뜰체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사슬낚’ 으로 고기를 낚아채는 대로 떠 담아 올리는 그물주머 

니이니 , 그것의 보조용구라고 할 것이다. 그물코 2. 2cm의 그물을 철사 고리에 걸고, 그것을 

자작나무 자루에 붙여 만들었다. 

@ 톨무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철판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것에 녹인 납을 부어만들었다. 그 

위쪽에는 줄을 묶은 붙박이 고리가, 그리고 그 아래에는 여닫이 고리가 달렸다. 배를 타고 

다니며 이루어지는 ‘외봉’ · ‘시슬낚’ 중에 낚시가 강바닥의 바위나 나무 둥걸에 걸리는 

수가 많다. 여닫이 고리를 풀어 낚섯줄을 걸고 나서 고리를 채운다. 이것을 물 속으로 드리 

워 낚섯줄 따라 쭉 내려가변 걸린 낚시는 무게로 탄럭을 받고 쉬 빼진다. (69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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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갯묵견지 

금사면 이포리에서 조사된 것이다. 달갈 정도의 껏묵 덩어리에 낚시를 묻고 강 깊숙이 던 

져 놓았다가 고기를 낚아내는 낚시다. 아카시아나무와 대나무로 만든 얼레에 줄을 감고, 

그 끝에 다섯 개의 1호 낚시가 매달렸다. 그 위에 자그마한 나뭇조각이 붙어 있는데, 그것 

을 기둥 일L아 껏묵을 뭉친다. 낚시의 끝 날을 비깥으로 돌려놓고 껏묵에 묻는다. 충분히 줄 

을 풀어놓고, 껏묵 덩어리를 던짐대에 얹어놓고 힘차게 강 깊숙이 내던진다 던짐대를 ‘날 

채’ 라고 한다. 물고기는 껏묵 덩어리를 쪼아먹다가 낚시를 삼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 

여 4∼5개를던져구멍이난판자에꽂아두면서고기를낚는다 판자를 ‘발판’이라고한다. 

@ 주닥 

김건수씨가쓰던것이다. 

직경 2mm, 길이 300m 실로 이루어진 폼줄에 319cm 간격으로 직경 lmm, 47.Scm의 아릿줄 

이 묶여 있고, 그 끝에 1호 낚시가 매달렀다, 낚시는 모두 1067H다 몸줄을 ‘둥줄’ , 아릿줄 

을 ‘목줄’ 이라고 한다. 폼줄 3.2m 간격으로 달갈 크기의 돌맹이와 둥줄 양쪽에 부표와 맞 

을 매달린다. 돌맹이를 봉돌, 부표를 ‘퉁이’ 라고 한다. 퉁이는 참나무껍질, 맞은 돌맹이로 

만든다. 

주낙은봄과가을로이루어졌는데, 저녁에드리웠다가아침에걷었다 대상어류에따라 

시기와 미끼가 조금씩 달랐다. 봄부터 장마 때까지는 주로 뱀장어를 대상으로 했는데, 미 

꾸라지를 미끼로 삼았다. 남한강과 북한강이 마주치는 지금의 팔당댐 주변에서는 장마 떼 

에 주낙으로 자라를 많이 잡았다. 남한강과 북한강에 있던 자라들이 산란을 하려고 이 리로 

몰려들었다. 고퉁어를 잘게 썰어 미끼로 삼았는데, 강변을 따라가며 주낙을 드리웠다. 자 

그마한 자라는 럽석 미끼를 불지만, 큰놈은 지혜로워 발로 미끼를 요리조리 밟다가 낚시가 

발에 걸려 잡히는 수가 많았다‘ 자라는 장마 때 강변 모래톱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 30-40 

개의알을묻었다. 

장마 뒤에는 잉어 · 쩍지 · 메기 · 모래무지 · 뱀장어 퉁이 잡혔는데, 지렁이를 미끼로 삼 

았다. 가을에는 쏘가리가 비교적 많이 잡혔는데 물벌레를 미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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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어(雜魚) 그물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속 그물코 lOcm, 겉 그물코 36cm의 삼중망(三重網)이다 웃벼 

릿줄에는 참나무껍질로 만든 부표(浮漂)가 72개 붙어 있고, 알벼릿줄에는 납으로 만든 봉 

돌이 229개 붙어 있다. 부표를 ‘퉁이’ , 봉돌을 ‘그물돗’ 이라고 한다 

@그물바늘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그물을 뜨는 바늘이다 왕대나무로 만들었다. 바늘 꼭대기에 

실을 걸려 빼는 머리를 ‘바늘대가리’ 라고 한다. 

@ 뭇 

김건수씨가 쓰던 것이다. 달리, ‘무시’ 라고도한다. 다섯 가닥의 작살날이다. 꼭대기에 

기다란박달나무의 지루를박을수 있게 구멍이 나 있지만,그것이 빠져 버렸다 이것으로 

물고기를 쏘아 잡는 일을 두고 ‘뭇질’ 이라고 했는데 음력 10∼11월중에 밤에 이루어지는 

수가 많았다. 두 사람이 밤에 햇불을 밝히고 배를 타고 다니며, 비교적 쏘가리를 많이 쏘아 

잡았다. (73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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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게와 그 어법(;魚去) 

참게 잡기는 여러 가지 어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다 참게는 강은 물론 섭의 개울에도 

있었다. 정약전(丁若鉉)은 『자산어보효山魚諸』 에서 참게를 ‘진궤(휠뾰)’ 라고 하면서, 섬 

(혹산도)의 계곡에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역에 따라 그 산란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알을 품은 참게는 가을에 약 한달 간 상류에 

서 기수역으로 대이동이 이루어진다‘ 낮에는 적당한 곳에서 쉬고 밤에 이통한다. 그곳에서 

산란하고 겨울을 난 참게는 이듬해 봄에 상류로 거슬러 오른다. 

팔당댐이 있는 한강 유역에서 참게의 하행은 음력 6월 그몸에서부터 7월 초순 사이에, 

그리고 상행은 음력 2∼3월에 이루어진다. 올라가는 새끼 참게를 두고 ‘방거의’ 라고 한다 

가을에 알을 품고 하행하는 참게를 어로대상으로 삼는데, 하천의 유역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여주 일대에서는 주낙으로 이루어졌다. lOOm의 폼줄에 12cm의 간격으로 4cm의 아릿줄 

이 묶여 있고, 그 줄 아래 6cm 길이의 수수깡을 매단다. 수수깡은 솥에서 씬 것이다. 한강 

유역에서는 톰줄을 ‘퉁줄’ , 아릿줄을 ‘목줄’ 이라고 하고, 띄엄띄엄 돌맹이를 매단다. 이런 

어구를두고 ‘거의낚’이라고한다 저녁에드리웠다가 30분후에배를타고다니며둥줄을 

당져 수수깡에 붙어 있는 참게를 잡아낸다 이러한 어법은 r임원경제지林園經濟誌』에서 

도 ‘현촉서포해법(應園泰補짧法)’ 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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